
퓨리탄장로회총회직영,퓨리탄신
학대학연구원(학장 서화평 박사)
는 1월 28일(토)오전11시 서울 중
랑구 묵1동 소재 신대원 대강당
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1회 졸업
생을 배출했다.
김명석 교수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유근숙 부학장은“졸업
생들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예비
하셨던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이
루어 드릴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주님

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변해서
는 안 된다고 말하고, 주님께 전
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
는 삶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
한 조건들이 늘 나타나기를 바란
다며”기도했다. 

이어 안아영 교수가 빌
3:12~16절을 봉독하고, 학장 서
화평 박사는“푯대를 향하여 전진
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학장 서 목사는 졸업생들을 향
해서“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에
고난을 통하여 나의 영혼에 하나
님의 말씀이 보석과 같이 박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
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 크
게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군들

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신실한 하
나님의 종은 주의 고난에 참여하
는 자요 자신을 낮추고, 자만하지
말며, 온유하고 겸손한 일군이 되
라”는 말씀으로 격려하며 설교했
다.    

이어 김정국 교수의 헌금기도
와 졸업생들에게 서화평 학장의
졸업증서가 수여되고, 졸업생 이

영남의 졸업사가 있었다. 아울러
졸업생 대표 김용안은 학교에 복
사기를 기념품으로 증정했으며,
박현성 학생회장은 졸업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어 총장 서
영웅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퓨리탄 장로회 퓨리탄신
학대학연구원의 설립비전은“열방
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며, 올바른 영성과 일선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신학을 중심
으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北 선거개입 극력저지 막아야 한다

2012년은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채 정착되기도 전에
김정일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패닉상태에 빠져 단말마적 발
악을 하는 종북좀비 떼와 대
한민국을 건국하고 북괴남침
을 격퇴하고 세계 10위권 경
제 강국으로 발전시킨 정통애
국세력이 국가존망을 놓고 건
곤일척의 결전을 치를 총선과
대선이 겹친 해이다.
또한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대통령선거 러시
아 프랑스 인도 총선대선, 대
만과 중국지도부교체 등 지구
촌 60여개 나라가 정권교체기
를 맞은 선거의 해로서 국제
정세의 유동과 불확실성이 증
대 된 해로서 대한민국이 맞
은 내외적 도전과 이로 인한
국가안보 및 정치 경제 사회
적 시련도 클 것이다.
김정일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전근대적‘족벌세
습체제’에서는 세 살짜리 부
의(溥儀)가 淸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됐다면, 29세 청년
김정은이 세습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명목상 세습이
시행돼도 기존노선은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김정은 3대 세습을 전제로
2009년 4월 9일 개정한 헌법
이나 2010년 9월28일 개정된
노동 당 규약에 북의 당과 군
그리고 국가는 김일성의 피조
물로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을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
고, 맑스렌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못 박았음
은 물론 대남적화통일노선 역
시 68년간 불변이다.

北은 2012년 신년사에서는
“내외 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는 것은 현정세
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김정

일의 통일유훈 실현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
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
로써 올해에 자주통일의 돌파
구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그런 한편, 김정은이 <선거

에 적극 개입하라>는 대남명
령 1호를 하달한데 이어서 구
국전선은 1일“진보세력의 대
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
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 내외 반

통일세력들을 더 이상 헤어날
수없는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
다.”고 선동했다.

이는 17대 대선을 겨냥하
여“유신의 독초를 제때에 뽑
아버려야 한다.”며“반보수
진보대연합으로 매국반역집
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줘야
한다.”고 한 2006년 신년사와
“반보수대련합을 실현, 대통
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
미반동 보수세력을 결정적으
로 매장”할 것을 촉구한 2007
년 신년사의 재판이다.

2009년 이래 민노와 민주
가 재야촛불폭도와 통합에 혈
안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
며, 4월 총선에 야권공조와
12월 대선에 후보단일화를 통
해서 2007년 정동영의 실패로
인한 북의 추궁과 질책에 절
대충성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종북좀비>로서는 김정
일 유훈과 김정은 강압에 따
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총선 대선은 안으로
는 정통애국세력과 중도를 표
방하고 종북좀비와 연대한 짝
퉁보수와 대결양상이 될 것이
며, 내용면에서는 박근혜와
反박근혜연합세력의 결전이
될 것이다, 밖으로는 종북세
력과 내통 결탁한 김정은이
NLL및 DMZ 침범, 무차별포
격, 요인암살, 유언비어유포,
등 극단적인 도발이 예상된
다.

이제 대한민국정부와 군은
김정은의 사소한 도발이라도
가차 없이 응징함으로서 북의
직접개입여지를 봉쇄 저지함
은 물론, 촛불폭도의 발악적
난동을 철저히 진압 차단함으
로서 자유 공명선거 환경과
분위기를 보장해야 한다.
5000만 애국시민과 300만 해
외유권자는 종북세력의 기만
술수에 놀아나지 말아야한다.

김정은의 선거 방해 및 개
입 의도는 분명하다. 北 도발
과 테러는 경고에만 그칠게
아니라 철저히 대비함으로서
대남명령1호를 저지 무산시켜
야 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선후보나 요인에 대한 자체
경비와 경호를 강화하여 北
또는 북과 연계한 불순폭력세
력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벽
한 방호태세를 갖춰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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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에 대해 자세한 것은 본보 광고 참고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수있습니다.

밥사랑 열린공동체 주최, 한기
총, (사)NGO, 해피나우, 30여 단
체교회 후원으로 2012 노숙인 설
날 큰잔치 행사를 가졌다.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오락가락한 겨울비 속
에 2012 1천여명의 노숙인을 대상
으로 설날 희망큰잔치가 지난 21
일(토)정오 12시부터 25일(수)까
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설 명절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

는 지난 11년간 영등포역에서 노숙
자를 대상으로 매일 무료 배식을
해온‘밥사랑 열린공동체’(대표 박
희돈 목사)가 주최, 주관하고, 한기
총과 각 교단 및 교계언론사와 30

여 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2012노숙인 설날 희망큰잔치는

5일간의 행사로, 매일 점심 12시,
저녁6시 하루 두 차례 배식을 가
졌다. 21일 첫날은 따뜻한 내의
한 벌과 등산화, 찹쌀떡과 떡국을
끓여 배식했다. 그밖에 이번 설날
행사에서 노숙자 노래자랑, 행운
권추첨, 윷놀이, 연예인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짐으로 노숙
자들에게 큰 위로잔치가 되었다. 

첫 날 점심 배식에 앞서 고영
기 목사(상암월드교회)의 진행으
로‘설날 희망 큰잔치 감사예배’
가 진행되어 설교를 맡은 광현교
회 김창근 목사는“하나님이 세상

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그리
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를 믿는 자
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서“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며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서 격려했다.
이어 해피나우 사무총장 박원

영 목사는“금년은 서울역 노숙자
퇴출방침에 따라 영등포역 노숙
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경기침
체 등으로 후원모금이 전년보다
원활하지 않았다”면서“그런 가운
데 후원하는 30여개 교회와 기업
체 등이 설 연휴를 반납하고 후원
과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어 이

번 행사가 가능했다”며 고마운 마
음을 전했다. 
이어 밥사랑 열린공동체 대표

박희돈 목사의 인사와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서울나들목교회)의
광고가 있은 후 해피나우 운영이
사 김재호 목사(동산교회)축도로
마쳤다. 
한편 5일간 이루어진 엄동설한

2012노숙인 설날 희망큰잔치행사
는 노숙자 노래자랑, 행운권추첨,
윷놀이, 연예인초청 특별공연,
CCM가수, 중창팀, 국악선교단, 찬
양팀 등의 특별연출로 노숙인들
을 위한 희망큰잔치가 5일간의 막
을 내렸다. 

김정은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라>는

대남명령 1호를 하달

2012 정통애국진영 대 북과 내통

결탁한 종복반역세력 간 결전의 해

설날해피나우노숙자희망큰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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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
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
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
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
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신
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학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

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
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
습니다. 

국내외의저명한신학자들을교수로초빙하여심도있는강의를하고있습니다. 그
리고편리한교통과각종장학제도는모두에게드리는혜택이기도합니다. 부디이곳
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향한여러분은큰일을행하겠고, 반드시승리의열매를맺게될것입니다. 분
명여러분은사명감이충만한능력있는일꾼으로성장하게될것을믿습니다.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
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
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설립목적

제출서류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 전

모집학과 이번학기 교수진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전형안내

과과 정정 학학 과과 기기 간간 자자 격격 비비 고고

학 부

신 학 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濠)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맹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t Bochum  
임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大學校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 .net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예수께서이르시되나

를따라오라내가너희

로사람을낚는어부가

되게하리라”(막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우리를위하여갈

꼬 하시니 그 때에 내

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서”(사6:8)

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학장 정 기 환 목사(D,Ed., Th.D.)



포항성시화운동본부 회장 서임
중 목사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20
일 저녁 8시 포항중앙교회(담임목
사 서임중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포항시 34개 기관 대표회장 취
임을 겸한 이날 감사예배는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 신성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취임감사

예배는 지난 2002년 포항성시화운
동의 불을 점화시켰던 포항선린
병원 전 원장 이건오 장로(포항성
시화운동본부 상임고문)의 대표
기도와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부회
장 김영호 목사의 성경봉독, 포항
중앙교회 임마누엘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했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 고문이자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경동지역
회장인 김명흥 목사는 창세기 50
장 20절~21절을 본문으로‘요셉
의 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살
이로 끌려간 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과 억울한 옥살이를
거쳐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환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
설했다. 김 목사는 요셉은 순결한
신앙, 강직한 인내 신앙, 책임의

식이 강한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
는 관용의 신앙생활을 했다며 하
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을 강
조했다. 
포항시 기독교기관 대표회장

및 포항성시화운동본부 회장으로
취임한 서임중 목사(경안신학대
학원대학교 총장)는 취임사를 통
해“포항 성시화운동본부의 헌신
으로 포항의 복음화율이 20퍼센
트를 상회하고 있다.”고 성시화운
동본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제
자신이 요셉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해서 포항 땅이 살맛나는 거룩하
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힘쓰겠
다.”고 다짐했다.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

총재 전용태 장로는 축사를 통해
“대구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할 때
서임중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다.”고 감
사를 표하고“포항이 복음도시,
사랑의 도시, 희망의 도시를 만드
는 일에 더욱 힘을 모으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이병석

장로도 서 목사의 회장 취임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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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2년
대망의 새
해를 맞이
하여 사단
법인 한국
기독교개혁
교단협의회
와 사단법
인 세계개

혁교회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개
신교교단협의회의 가입교단 총회
장님, 총무님과 임원들과 동역자
님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

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
혁교회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개
신교교단협의회산하 가입교단과
총회 모든 교회와 동역자 및 교역
자님들과 사모님과 가정위에 새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셔서 늘 건강하시
고 부흥의 물결이 넘치시기를 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선진국

(O.E.C.D) 대열에 동참하는 한편
발 빠르게 발전해가며 특별히 국
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많
은 중대사가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
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
교회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
교교단협의회도 역경 속에서도
서로 화합하면서 새롭게 태어나
는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
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

세워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
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
교회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
교교단협의회는 많은 역경의 세
월을 뒤로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새 시대의 새로운 새 소
망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
니다. 지금까지 가입교단 총회장,
총무님들과 여러 동역자님들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
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
합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
협의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
도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기도하신 동역자님들도 계시고,
맡겨진 거룩한 터전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사명을 감당하며 사단
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
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여 오신 동

역자님들도 계
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
에 오늘날 사단
법인 한국기독
교개혁교단협의
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
합회와 사단법
인 한국개신교
교단협의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12년 대망
의 새해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사야 41장 8-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
손이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
개혁교회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
개신교교단협의회를 붙드셔서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
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와 사단법
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가 되기
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신년
하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가입교
단 총회장, 총무님들과 여러 동역
자님들의 총회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
받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

다. 2012년 1월 16일 사단법인 한
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한편 예장정통총회 총회장 양정

섭 목사는 지난 1월 9일 서울시 구
로구 구로1동 총회산하 평안교회
에서 100여명이 모인가운데 성대하
게 신년하례 감사 예배를 드렸다.
북부노회 노회장 양정식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중앙노
회 노회장 이영춘 목사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사도행전 1장 6-14
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새 출발의 역사”라는 제하
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인도자의 광고가 있은 후 총

회장양정섭목사는 2012 올한해회
원확보로 배가운동에 역점을 둘 것
을강조하고축도로예배를마쳤다.

｜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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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지사 / 해외 13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연합총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신년사

요즘 우
리 사회의
심각한 문
제로 대두
되는 학교
폭 력 등
청소년 문
제에 대해
서 익명의
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착하
고 순수하면서도 가장 완악한 것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힘든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섬
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
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New Mission 2012 전국 청소년
겨울 성령캠프’현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뜨거웠다. 
이번 성령캠프는 목회자사모신

문(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주최하고 CTS기
독교TV, CBS, febc극동방송, 국민
일보가 공동 후원하여 1차 1월 9
일(월)~11일(수)까지 2차 12일
(목)~14일(토)까지 총 2차에 걸
쳐 경기도 평택 오산 성은동산에
서 진행된 청소년 전문 캠프로 강
사로는 김문훈 목사, 홍민기 목사,
김인환 목사, 다니엘김 선교사, 크
리스티김 선교사, 천관웅 목사, 김
현철 목사, 김동환 목사, 문대식
목사, 임우현 목사, 이선일 원장,
설동욱 목사 등 한국 최고의 청소
년 전문 강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강력하고 뜨거운 메시지를 선포했
고 최인혁, 소리엘, 춤추는 예배자

PK, 등의 CCM 콘서트를 통해 청
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청주주님사랑교회 한영은(고2)

학생은“강사분들 말씀이 너무 은
혜가 되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기도가 잘 되었습니다.”라
고 했고 성광교회 신연희(고3) 학
생은“다른 캠프를 가면 두 번째
날이나 첫날 저녁이 돼서야 은혜
가 되는데 이번 캠프는 낮에 오자
마자 은혜가 되어 너무 좋았고 강
사진 목사님들이 너무 좋고 은혜
롭습니다.”라고 했으며 수원베들
레헴교회 임예희(고3) 학생은“설
교 말씀이 너무 좋고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다.
열린교회 김효민(고1) 학생은

“다니엘김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고 기도 시간에는 같
이 울며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
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
았습니다.”라고 했고 세계로교회
김수연(고2) 학생은“지금까지 체
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 너무 은혜
스러웠고 뜻 깊
은 시간이었습
니다.”라고 했으
며 더욱사랑교
회 장원준 교사
는“비전에 대해
확실히 보여주
셨고 더 간절하
게 해주셨습니
다.”라고 했다.

성령캠프의 분위기와 캠프 시
설에 대한 질문에“뜨겁고 열정적
이었다.(세계로교회 박지은 고3),
굿! 후회없고 너무 좋으며 시설은
편안했고 어떤 기도원보다 좋았
다. (열린교회 윤태영 교사), 잠자
리가 너무 뜨겁고 식사가 좋
다.(긍휼교회 이하나 중2)”라는
반응을 보였다. 설동욱 목사는“인
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
기를 보내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
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
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어
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굳건
하게 섬기는 믿음의 강한 용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청소년
성령캠프에도 하나님은 깊은 은
혜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회
개의 눈물과 감동의 고백과 기쁨
의 찬송이 풍성하게 흘려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들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령
캠프는 앞으로도 더욱 이 땅의 청
소년들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일
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했다.  

총회장 양정섭 목사

2012년전국청소년 겨울성령캠프의뜨거운현장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울며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임중목사, 포항성시화운동회장취임
포항시 기독교기관 대표회장도 맡아“살맛 나는 행복 도시 만들겠다”

강사 설동욱 목사

하하고“서 목사님은 공직자들이
가야할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자
모든 문제를 세계적 관점에서 바
라보시는 분이다. 특히 혁신적 경
영기법을 계속 도입해 늘 변화를
추구하는 분”이라며 서 목사의

회장 취임을 계기로 포항성시화
운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

장 황용대 목사도 축사를 통해
“서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강하면

서도 가슴이 따
뜻하고, 마음이
열려 있는 분”
이라며“포항성
시화운동이 포
항시의 건강성
을 회복하고, 믿
지 않는 사람들
에게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임
을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포스코로 상징되는 철강의 도

시, 한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
할을 해온 인구 51만의 포항시는
하루 평균 11.5명이 출생하고, 7.4
명이 사망하고, 8.2쌍이 혼인하고,
3.1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범죄율은 하루 평균 54.5건,
쓰레기 배출은 611.8톤, 교통사고
율은 하류 평균 14,2건으로 나타
났다. 특히 복음화율은 지난 2005
년 통계총 조사에 의하면 15퍼센
트로, 울릉군 32퍼센트, 청송군
16퍼센트, 김천 15퍼센트 등과 함
께 경북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퍼센트를 나타냈다. 

내인생을 갉아먹는사탄의 견고한 진에 대한보고서

「매면매이고풀면풀린다」
대망의2012년. 일단매인것을풀고시작하자!“풀면풀린다.”“당신을화나게하는것이무엇인가?”“당신은무엇때문에그들과자주충돌하는가?”
“당신에게서축복을차버리게하는것이무엇인가?”“당신도알지못하는, 당신안에사탄이숨겨놓은사탄의요새가있다.”“모르면당한다. 알면
승리한다.”누구에게나마음의상처는있다. 그러나대부분그마음의상처를해결하지못한채성장한다. 그렇게상처받고성장하고, 성장하며상처
받는동안에사탄은우리인생에견고한진을만들어낸다. 이책은내인생의지옥의문(마16:18), 내인생의쓴뿌리(히12:15), 사탄의견고한진(고후
10:4) 그리고Soul Ties(마16:19, 18:18)에대한이야기이다. 예수를믿어도여전히자유하지못하고무엇인가에매여살았던최성관목사의슬픈이야
기이다. 그가성령으로거듭나서예수를믿어하나님의자녀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사탄은자신만의통로, 그지옥의문을만들어놓고철저하게최
목사의인생을유린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작그자신은전혀그것을알수없었다. 
최목사가하나님의뜻만을구하고찾는다고노력하면노력할수록그의삶은더엉망이되었고, 그때마다고통은커져갔지만그인생을향한사탄

의정체를전혀알수없었다. 그때, 최목사는철저하게미움과분노와거역함으로어둠가운데있었고, 그어둠에행하며, 갈곳을알지못하고살아왔다. 저자최성관목사
는망하고서야비로소내인생을갉아먹은사탄의견고한진을발견할수있었다. 자유하기시작했다. 일단사탄의견고한진을발견하면급속도로그위력은약화된다. 그
러므로이제교회개척10년을마감하면서겪는그엄청난죽음의고통, 실패했다는두려움속에서발견한사탄의견고한진. 망하지않고서는도저히발견할수없고, 결코
알아차릴수없었던사탄의견고한진에대한솔직한그의고백을통해우리자신을돌아보자. 왜냐하면모든사람들이최목사의망한길을걸을필요는없기때문이다.

용서하지못한채온갖인생의쓰레기를안고마침내사탄의견고한진에매여살아온저자의실제내용이간증
처럼기록됐다.                                                                                                        -한국기독교대표회장길자연목사-

성공을말하는많은책들이시중에있다. 하지만자신의실패를과감하게털어놓은책은이책이유일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이기창목사-

이시대에얼마나많은사람들이자신의욕망과연약함의덫에빠져사탄의매임에포로되어있는지모릅니다.
본서는우리현대인이이러한매임에서어떻게극복될수있는지그길을제시하고있습니다.                                 

-총신대정일웅총장-

그녀가왜청구서에묶였는지알수없었지만, 청구서에묶여있는지는알았다. 그래서내아내와그녀는함께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읽고, 이묶임과두려움에서벗어나도록하나님께기도했다. 영수증에묶여있다는사실을하나님께아뢰고,
이묶임에서자유하게해달라고간절히기도했다. 청구서에묶어놓고그녀의삶을도적질하고죽이고멸망시키려는도적놈
(사탄)이물러나가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했다. 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자유를선포하였다.
이제더이상하늘을풀려고애쓰지말라. 주님은이땅에서사용할수있는하늘의열쇠, 천국열쇠를주셨다. 그러므로우리
는이땅에서그열쇠를사용해야한다. 이땅에서풀어야한다. 우리는이땅에서푸는사명을지녔다.“땅에서매면하늘에서
도매인다”그러나“땅에서풀면하늘에서도풀린다”그러므로땅에서풀자. 그러면하늘에서는자동적으로풀린다.

추천의 말

상황버섯물로 발아시킨 고기능성발아곡식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해 화재가 되고 있는 발아식품전문기업 선한사람
들(대표 김상용)이 신년을 맞아 각 교회선교회별 수익사업을 위한 발아생식과 발아곡식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상품 중 눈에 뛰는 제품으로는 선한발아생식을 꼽을 수 있다. 이 제품의 경우 바쁜 현대인

들을 위한 한 끼 식사대용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다이어트, 허약체질, 수험생, 병약자 등에게 면역력 및 기초체력 증
강에 유용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5만원대의 가격을 대폭
할인해 1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출시한 것이 특징으로 가격을 낮추어도 기존의 제품과 품질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한사람들은 원재료의 구매 유통구조를 과감히 개선, 보다 신선한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
으로 구입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생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선한발아곡식도 기존의 1~2만원대의 제품을 가격부담을 줄이면서도 선물 및 답례용으로도 손색이 없

는 5~8천원대의 가격으로 각각 개발, 각 교회 선교회별로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획했다. 
특히 일정량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를 도안, 제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임직식이나 헌당식, 결혼, 돌, 답례

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용대표(목사, 충북노회)는“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 저렴한 가격대의 명
품발아생식과 발아곡식을 통한 전도회별 수익
사업은 기존의 전도지보다 더 좋은 전도의 효
과를 보실 수 있으며 계속적인 수익사업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선한사람들은 발아생식이나 발아곡식

을 구입하는 교회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교기금을 후원할 예정이어서 교인들의 식습
관을 성경화하는 회복운동과 함께 선교회의
선교자금 확보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교회수익사업으로안성맞춤이네”
—선한사람들. 발아생식, 곡식출시선교기금후원예정—

[문의: 031) 847-5599]
선한발아흑미 선한발아현미[문의] 010-4692-5676, 02-848-0108

최성관 목사



2012년2월1일수요일(제50호) 3종합

『웨신총회 직영신학교 학장 정
기환 목사는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및 청소년 수련회는 8월13
일부터 16일(3박4일)까지 있게 될
예정 밝혀』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 1월 5일(목)오전11시 서울
시 성동구 성수2가 유니온 뷔페
에서 희망2012신년하례회를 갖고
2012년 희망찬 새해 성숙한 교단
으로서의 엄무가 시작됐다. 부총
회장 이재갑 목사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회록서기 박영남 목사
의 기도, 회계 허성인 목사가 느
헤미야9:7-10절을 봉독한 후 총
회장 성흥경 목사는“이런 한 해
가 되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
포했다. 
성 총회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

해 총회산하 주의 종들과 성도들
에게 이러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
는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봉복한
말씀을 인용 아브라함처럼 충성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하
나님은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가 받은 축복은 땅을 주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기도를 들
어주셨으며, 범사에 승리하게 하
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를 얻
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한해가 되
기를 기원했다. 
또한 웨신총회 산하 동역자 여

러분은 끝까지 서로가 단합되며,
친한 우정을 갖고 이 세상의 사역
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까지 뜻을 같이할 것을 주문했다. 

성 총회장은 하례식 인사에서
도 지난 한해를 거울삼아 2012년
을 소중한 기회로 알고 꿈과 용기
를 갖고 도약할 것을 기원했다.
아울러 성 총회장은 교세확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총회 질
서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을 밝혔
다. 또한 금년 내에 웨신총회가
바로 서서 차기 총회부터는 은혜
스럽게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힘
쓰겠다면서 이를 위하여 총회가
단합하자고 말했다. 이어 총무 신
언창 목사의 광고에 이어 증경총
회장 임칠환 목사 축도로 1부 예
배를 마쳤다.  
서기 장창윤 목사 사회로 2부

하례식이 진행되고 교단 원로.
임원, 노회장 일동이 2012 교단
발전과 화합을 위하고 나라와 민
족의 안녕과 노회와 지교회가 부
흥하는 염원으로 케익커팅을 갖
는 가운데 150여 명의 목회자들

은 서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
시오! 라며 인사와 축복을 기원
한 했다.
이어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교단 원로들을 모신가운데 사례금
을 전달했으며, 새해를 단합된 모
습으로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기념
촬영한 후 한서노회장 이영풍 목
사의 오찬기도로 만찬이 시작되었
다. 
한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사장 한동숙 목사는 인
사를 통해 웨신총회와 웨민과의
관계회복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총회가 학교를 위하여 많은 신학
생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기
도를 부탁했다. 
이어 웨스트민스터 웨신총회

직영신학교 학장 정기환 목사는
교단과 신학교와 웨민과의 좋은
협력관계가 되었다면서 웨스트민
스터는 한국교회 신학의 표준임

을 소개하고, 신학생 모집을 본
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학술원
에서 협조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100여 명 이상으로 업 될 것이라
고 했다. 또한 몇 년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했
다. 
그러면서 정 학장은 총회산하

각 노회가 학생 모집에 적극 협력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최선을 하겠
다며 학사일정을 밝혔다. 
또한 2012년 하절기부터는 학교

를 통해서 여름성경학교 교사강
습회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또한
청소년을 위한 영적훈련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는 한국의 최고의 교수진
들로 구성되었다고 말하고, 강습
회를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손백두 목사가 설명했다. 청
소년 수련은 8월13일부터 16일(3
박4일)까지 있게 될 예정이다. 

웨신2012신년하례회 성숙한 교단을 다짐
웨민이사장한동숙목사동석, 웨신총회와의관계회복을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는 지난 1월 15
일(주일)저녁 7시 서울시 노원
구 상계1동 소재 본당에서 1
부 예배 후 임직식을 가졌다. 
담임 소진우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한광희 장로의
기도로 시작되어 인도자의 성
경(골로새서 1:24~29절)봉독
과 취임권사, 추대권사 일동의
특송이 있은 후 노회장 이동
환 목사는“교회를 위하여”라
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소진우 목사는 2부 순

서로 시무장로, 시무권사, 명
예권사, 시무안수집사, 여집사
등을 임직하고 공포한 후 임
직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증경

노회장 김원춘 목사가 권면을,
김웅기 목사(축복교회)가 축

사하고, 전승길 장로의 인사
및 광고가 있은 후 정기남 목
사(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축
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는 전승길 장로(장로취임
1인), 이순희 권사, 조정숙 권
사, 박경애 권사(권사취임 3
인), 이재순 권사, 백복례 권
사, 박연심 권사, 이귀례 권사,
류승희 권사, 이종옥 권사(명
예권사 추대 6인), 양상윤 집
사, 문병선 집사(안수집사취임
2인), 이혜숙 집사 외 32명의
여집사를 임직하는 등 2012년
새해 새 성전 입당예배를 앞
두고 교회부흥과 성장에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았다.   

예복교회(소진우목사) 임직감사예배드려

담임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임직기념

사단법인 대한기독교총연합회
교단 및 단체는 1월 6일(금)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을지로 롯데호
텔 2층 에매랄드룸에서 2012신년
하례 및 총재, 대표회장 취임식
을 가졌다. 
최문수 목사(예장 아가페총회

총회장)인도로 신년하례회 예배
가 시작되어 육남식 목사(예장장
신연합 총회장)가 기도를, 본회
방준흠 목사가 성경 시37편23-24
절을 봉독하고, 지구촌교회 중창
단의 특송에 이어 권오덕 목사
(상임회장)는“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특별기도에서 세계복음
화를 위하여, 이옥자 목사, 나라
와 민족을 위하여 황채순 목사,
한국교회를 위하여 정낙천 목사,
대한기독교총연합회를 위하여,
이영숙 목사(총무), 대통령을 위

하여 최애헌 목사, 남북통일을
위하여 남종석 목사 등이 나섰
다. 

또한 이날 이사장 이 선 목사
는 총재 김원도 목사(예감웨슬레
총회 감독), 대표회장 임원순 목

사(예감웨슬레협의회 이사장)에
게 취임패를 증정했다. 

이어 강기원 목사의 격려사,
이용철 목사(개혁 총회장)의 축
사가 있었으며, 고문 허영무 목
사 축도로 마쳤다.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담임 : 정대성 목사(선교사)
장로 : 최원영(선교사)
부목사 : 임찬미(선교사)
선교목사 : 조에스더 목사
협동목사 : 이충일(의료선교사/의학박사)
선교사 : 함다니엘, 황연화, 최미란
전도사 : 이부자, 전은혜, 정희선, 김혜정
안수집사 : 강보승, 유신성
찬양지휘자 : 유신성 집사
반주자 : 정선미, 김진복, 박신애, 박시온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9:00
주일저녁집회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2:00
심야기도회 매일오후9:00
학생부예배 주일오전9:00
축복성회 매주금.토 저녁9:00~   
주요예배 수요일오후 8:00
매주주일 저녁7:30~   

예·배·시·간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담임 정대성 목사

초대합니다. 

찬양과말씀축복성회영적으로지치고

힘들며아무도위로가되지않아낙심될때에괴로워

하지마십시오. 여러분곁에주님이계십니다.

당신을사랑하시는주님을만날수있습니다.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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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school 성경연구원

구약(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원장 김수정 교수

●계시록원전
●히브리어문법
●헬라어문법(전준덕교수)
알기쉬운52주헬라어문법저자강의

●영어문법
●계시록

●일시: 2012년2월7일(화) 오전9시개강

●장소: 송파구오금동118-20(2층)

●문의: 02-409-3601, 070-4100-3601

●후원: 작은구름의집선교회

(사)대기총신년하례및총재, 대표회장취임

대기총신년하례

장로1인 권사3인 명예권사9인 안수집사 2인 여집사 32인 등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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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 로 회 평안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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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1일수요일(제50호)4 종합뉴스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예배안내>

주일예배오전11시오후2시
삼일밤 오후8시금요기도회저녁9시

담임 모상련 목사

전남목포시북항동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우리교회는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주님이설립하여주신
주님의교회임을선언하며다음과같은사명을감당할것입니다. 

주주일일예예배배 시시간간 장장소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성령부흥사회 제3대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및 신년하례회가 1
월 13일(금) 11시 서울대명교회에
서 열려 부흥사회 발전에 회원들
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취
임한 신임 대표회장 송인규 목사
는“부족한 종을 크신 하나님의 일
군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할 따름”
이라며“회원들의 화목 아래 부흥
사회가 발전하고 강단을 부흥시
켜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소감
을 밝혔다.
또한 정바울 목사(밝은교회)는

이임사에서“최선을 다해 주님 앞
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물러날 때
는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며“내가
못 다한 일들을 대표회장 송 목사
가 이어받아 더 발전시켜나갈 줄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날 전영규 목사(성신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취임예배는 기도
에 김향숙 목사(은혜와사랑교회),
성경봉독(빌립보서 2:1-4절)은 신
한식 목사(예인교회), 이어 피종
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는
‘성령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또한 유중현 목사(예장백석 총

회장)는“비록 늦게 시작해서 성령
운동을 하는 후발주자지만 먼저
시작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할 줄 믿는다”며“오늘 취임하는
송인규 대표회장에게 축하를 전
하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
키실 줄 기대한다”면서 축사를 했
다. 

이어 강풍일 목사(한기부 증경
회장)와 성두현 목사(열린문교회)
가 격려사를 전했고, 정바울 목사
(직전회장)가 대표회장에게 취임

패를 전달 한 후 노형래 목사(사
무총장)의 광고에 이어 총재 피종
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성령부흥사회 신년하례에 대표회장 취임식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대표회장송인규목사는화목과발전, 강단부흥을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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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서
도 신속한 언론보도, 상호간의 협
력과 친목, 단결을 도모하는 등
기독교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감
당해 나가고자 창립된 한국기독교
언론협회(회장 윤범석, 이하 협
회)가 13일(금) 출범 감사예배를
드리고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윤범석 회장(크리스천해럴드)

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정
기남 목사(JTN신문방송)가 대표
기도 하고 박원영 목사(서울나들
목교회)가“한국교회여 발람의
미친 행동을 멈춰라"(벧후
2:10~22)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
다.
박원영 목사는 설교를 통해“한

국교회의 오늘날 가장 큰 문제점
은 믿음이면 다 되는줄 알지만,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주관
과 자기 믿음으로 한국교회 교인
들, 조직과 단체들을 이끌고 있다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목사는“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도가 없어 보인다"
고 말하고, 교계 신문 기자와 관
계자들이‘계획'과‘기도', ‘전문
성' 그리고‘끈기'을 갖고 교계 안
팎에서 정론으로 인정 받아 권위
있는 기자, 권위 있는 언론이 되
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박병득 총무(기독교성결신문)
는 협회 경과보고 및 광고를 통
해“이 협회를 발족하기 위해 지
난해 12월 16일 63빌딩에서 발대
식을 갖고 협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하고, “언론인 여러
분들이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갖고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12개 교계

언론사들의 발행인과 편집국장,
평기자까지 모두 모여 협회의 시
작을 축복했다. 협회는 한국 기독
교계 언론사의 발행인과 편집국
장, 간부 및 평기자까지 모두 회
원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
았다.
협회는 매월 셋째주 임원회 정

기모임을 통해 협회전반의 운영
을 위한 월례회를 개최하고,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상,
하반기 년 2회 개최한다는 방침
이다. 또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
총회에서는 우수회원 시상을 계
획하고 있다. 
또 협회는 부설사업으로 임원

회의 결의에 따라 목회자상과 아
름다운교회상, 미자립교회 돕기운
동,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각종 공
익적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협
회의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윤범석 국장(크리스천헤

럴드) 총무 박병득 국장(기독교
성결신문) 서기 김성수 국장(기
독인뉴스) 회계 이수미 부장(연
합기독신문)

한국기독교언론협회, 출범감사예배
“정론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기자상 구현”

지난 9일 오전 11시 경남 합
천 합천읍 합천리 708-1 소재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2층에
서“합천 가정 행복 상담소”를
개소했다. 본지 곽영민사무국
장, 합천군의회 김성만 부의장
등, 자문 및 운영위원들이 내
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자리를
빛내며 축하했다.  
이날 운영위원 이인규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1부 의식행사
는 내빈소개, 개회선언, 경과보
고, 이연화 소장의 인사 및 상
담소 소개, 김성만 군의원과
이진출 군 노인여성과장의 축
사, 남해 보물섬 가정 상담소

장 문경호 목사의 격려사, 이
연화 소장의 자문 및 운영위원
위촉, 광고, 폐회로 마치고, 2
부 현판식순으로 진행되었다. 
합천 가정 행복 상담소 이연

화 소장은 합천 알곡교회 이성
우 목사의 사모이다. 이 목사
내외는 일찍이 사회복지에 관
심이 있어 자격을 취득, 이날
상담소를 개소한 이연화 소장
은 인사에서‘경기 침체로 인해
가정 해체되거나 부모와 떨어
져 사는 아이들을 수수방관치
않고 보듬으며,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가족들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폭행당하는 학

생들, 성폭력, 결혼 이주민 여
성들과 다문화 가정, 알콜 중
독, 인터넷 중독 등으로 고통받
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상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
개’해 나간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연화 소장은 향후 상

담소를 통하여 가정폭력과 성
폭력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
예방 및 방지와 홍보 그리고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들
에게 시설인도 및 법률적 지원
을 하게 된다. 의미 있는 것은
본 상담소가 합천군에서 첫 번
째로 개소했다는 점이다. 경남

군청의 지원이 아닌 이 소장과
실장 이성우 목사 부부가 사재
를 털어 상담소를 개소했다. 
한편 쉼터부지 410평도 마련

된 상태이며,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특
별히 지저스타임즈 합천지사장
이성우 목사, 대구지사장 박수
영 목사, 사무국장 곽영민 목
사 등은 상담소에서 갖은 인터
뷰를 가진 후 쉼터부지를 방
문, 사역비전을 공유하는 귀중
한 시간을 가졌다.   

kdp0920@naver.com 

경남합천에서 곽영민 기자

합천가정행복상담소개소해
합천지역 가폭, 성폭 예방 및 상담, 보호시설“쉼터”부지 매입

서민들 갈수록 살기가 힘들고
정치권은 고소고발로 짜증스럽게
하는 이때, 주요 채소류 가격이
새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된장찌개
를 끓이는 비용이 작년보다 3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된장찌

개 3∼4인분을 끓이기 위해 된장
(80ｇ)과 호박 반개, 감자·양파·
대파 각 100g, 고추 1/3봉지, 바지
락 200ｇ, 두부 반모, 고춧가루(10
ｇ)를 사면 작년에는 5천100원이
들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29.4% 증
가한 6천600원을 써야 한다.
이는 호박과 감자, 된장, 두부,

소금, 고춧가루 등 된장찌개 주요
재료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서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

면 올해 들어 호박(주키니·10㎏)
값은 작년 1월 평균 가격보다
154.7% 폭등한 2만3천180원에 경
매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10년간
평균 경매 가격이 1만원 전후에
서 결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상
최고다.
호박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작

년 10~11월 이상 고온 현상으로
꽃이 잘 피지 않았고 재배 면적
축소로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됐
기 때문이다.

고추 역시 마찬가지다. 두 번째
수확 시기를 앞두고 물량이 일시
적으로 감소한 요인도 있지만 최
근 한파로 유류비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 풋고추(청양·10
㎏)의 경매가격은 작년 대비 무려
84% 오른 5만9천800원을 기록했다.
감자(수미 20㎏)는 작년 동기보

다 1.3% 하락한 2만4천600원에 거
래되고 있지만 불과 한 달 전 가격
(2만2천800원)보다는 8% 올랐다.
이는 제주도의 감자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 물량이 감소한 탓이다.
이밖에 된장과 두부, 소금, 고

춧가루 등 된장찌개에 사용되는
주요 가공 식품 가격도 최근 크
게 올랐다.
한편 롯데마트는 11일까지 제

주 감자 100ｇ을 25% 할인한 490
원에 팔고 13∼15일은 애호박 1개
를 반값 수준인 1천원에 판매하
는 행사를 할 계획이다.

“서민들 된장찌개도 큰 부담 느껴”
호박등채소값급등에작년보다30% 비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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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
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 3 : 20, 21) 
1년 내내 흐린 날씨탓으로 일광을

맛볼 기회가 비교적 적은 구라파의 경
우 햇빛은 건강의 금가루 만큼이나 귀
하게 취급된다. 모처럼 갠 날 일광욕을
하기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나와
햇빛의 고마움을 만끽하는 광경은 한
국인에게는 다소 충격적이다. 우리에
게는 맑게 갠 날이 많아 햇빛이 너무
흔한 탓일까. 
화장품회사에서 지나친 햇빛이 피부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과장
되게 홍보한 탓일까. 아마도 생명의 생
원료라고 할 수 있는 햇빛의 기능에
대해 철저하게 무지한 탓일 것이다. 안
타깝게도 여름철 내내 건강의 보고인
햇빛을 피해 냉방문화권에만 웅크리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물론“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처럼 과다한 햇빛의 노출은 피부암,
발적, 화상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비단 햇빛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만큼“구더기 무서
워 장 못담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햇빛이 주는 건강에
대한 유익함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햇빛은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마음을

상쾌하게하고 눈에 흡수된 광선은 항우
울성분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
켜 불면증 치료에 기여하며 각종 임파
구의 수를 증가시켜 인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전반적인 신진대사에 좋
은 영향을 끼침은 물론 뼈의 성장에 기
여하고 혈당을 감소시켜 당뇨병의 치료
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소아과에서 보편화 되어 있

는 자외선치료 역시 영국의 간호사들
에 의해 신생아의 황달이 햇빛에 쬐면
회복되는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햇빛에 말
리는 건조법은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
한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이기
도 하다. 그리고 적당량의 햇빛은 피부
를 윤택하게 하고 탄력성을 증가시켜
피부미용에도 좋다. 싱싱하게 살려면,
그리고 미인이 되려면 햇빛을 사랑하
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토록 심신의 건강에 유익한 햇빛

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
실이 놀랍지 않은가. 이들은 각종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이다. 햇빛은 이들에게 최대의 천적
이며 최고의 살균제인 셈이다. 가장 무
섭다고 하는 AIDS도 햇빛 아래서는 맥
을 못춘다. 우리의 몸은 말할 것 없고
의복이나 이불 그리고 생활용품들을
정기적으로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은
건강과 환경보건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9 :

5)가 궁극적인 인간평가의 시금석이라
는 것은 참으로 공평하다. 어차피 도덕
성의 측면에서 도토리 키재기인 불완전
한 인간들에게“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왔느냐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에 머물
러 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아
무도 항변할 수 없으리라. 크리스천의
경우에도 진리의 빛 아래 끊임없이 자
신의 인격과 생활을 비추어보는 사람과
죄에 미혹되어 진리의 빛을 점점 멀리
하는 사람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모든 죄는 어두운 곳에서 생긴다. 인

간의 온갖 부패와 추악한 행위는 밤에
이루어진다. 인격에 깊은 암흑이 있는
사람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
워한다. 그러나 진정한 구도자는 빛이
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 빛과
어둠을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다. 분명
한 것은 일단 빛을 사랑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
에 바른 신앙의 본질이 있고 죄악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다. 

“성경으로 본 건강학” 햇빛은 "건강의 금가루"!(36)

황성주 박사

2003년 1월 23일‘한국기독교통일교대
책협의회’(이하 통대협)가 올해로 창립
한지 9주년을 맞아 더욱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통일교 척결을 위한 더 많은 활
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대협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이단인 통일교의 실체를 교계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한 통일교에서
피해를 견디다 못해 탈퇴하는 탈퇴자
들을 보호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
로 기독교에 개종생활을 돕고 지원하
여 기독교의 선교 활동과 일꾼으로 양
성하며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통일교
피해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와 홍보, 대처를 위해 설립되었다. 
통대협 창립자인 故 박준철 목사는

2004년 7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생존시에 기독교 신문·
방송 언론 보도를 통해 통일교 실체를
낱낱이 알려 교계에 통일교의 현 모습
을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통일교의 실
상을 알리고 교회가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해왔다. 
故 박준철 목사는 자신의 몸을 돌보

지 않고 오직 많은 영혼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에게
문선명 집단의 비리와 비 진리성을 낱
낱이 폭로함으로써 통일교에 대한 경
각심을 심어주어 희생자를 줄임으로써

한국교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
다.   
남편인 故 박

준철 목사의 뒤
를 이어 통대협
을 맡은 사무총
장 이영선 목사
는 지속적인 보
도활동과 상담
전화, 통일교

피해자 접수, 탈퇴자 교육, 통일교 관
련 자료제공, 통일교 비리폭로 강의·
간증사역 등 통일교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통대협은 창립이후 현재까지 전국교

회를 대상으로 통일교의 이단성을 설
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피스
컵, 피스스타컵, 피스퀸컵 축구대회 중
지촉구와 통일교 제품 불매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통일교를 탈퇴한 신도들
을 대상으로 신변안전 확보와 신학 재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교회마다 게시판에 통일교 시
설과 제품의 내용을 붙여놓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의 포교확산에
대한 경계는 물론이고 성도들을 철저
히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통일교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고, 통일교의 실체
를 널리 알려 그들의 행사를 막아내고
규탄하는 일에 온몸을 바쳐 일하겠다”
고 다짐했다.    
통대협 이영선 목사는 이어서“통일

교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
기에 범기독교적인 통일교 문선명 집
단의 대책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통일교 대책 비판 간증을 마련해 줄
것”을 교회에 적극 요청하면서“통일교
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통일교를 뿌리
뽑고자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지금
이라도 다같이 한마음 한 뜻 으로 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호소했다.   
9년 동안 한국 교회의 일선에서 묵묵

히 역할을 담당해온 통대협,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교 성도
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
이 필요한 때다.  

후원헌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44202-04-078236
예금주: 이영선(통일교대책협의회)

이영선 목사 간증초청
연락전화: TEL] 02-744-2422 
H·P 018-214-7720 

통대협창립9주년을맞아통일교척결취선을다짐
통대협 <통일교 실상 폭로로써 교계 경각심 고취에 앞장선 9년> 

이영선 목사
(통대협사무총장)

필리핀 다구판 소재 장례식장에서 선
교사를 통해 신유의 기적을 베푸신 하
나님께서 이번에는 다구판에 Conquerors
Breakfast Club에 Mr. Norman Velasco 회
장의 초청으로 1월 둘째 주 토요일 아
침 일찍 Pedritos 레스토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유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
종교나 종파에 상관없이 지역 유지들과
유명 인사들을 주축으로 아침식사와 함
께 강사를 초빙하여 은혜의 말씀을 듣
고, 서로 교제를 통해 사업의 영역을 넓
히고 궁극적으로는 불신사회를 복음으
로 정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모임이다. 
President는 Mr. Ashok Vasandani이고

Vice President인 Mr. Ric Llamas는 짧은
격려사를 해주었다. Secretary인 Mr.
Diego Ledda는 오늘 사회를 보았는데 아
주 능숙하게 잘 이끌어 주었다. 회원이
모두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Conquerors

Breakfast Club 단가를 힘차게 부르고 구
호를 외쳤다. Mr. Norman Velasco 회장이
나에 대해 소개해 주었고 나는 인사말
대신에 짧은 복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다. 주의 종과 선교사는 어딜 가나
오직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하
기에 이면체면 가릴 겨를이 없다.
찰스선교사(이경철선교사의 영어 이

름)를 바라보면 그저 복음이 물씬 풍기
고 사도 바울처럼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이미지가 보이도록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해져야 한다. 한번
복음전할 타이밍을 놓치면 좀처럼 기회
를 잡기가 어렵다. 오늘도 첫 대면의 자
리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의 사람임을 증거 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비록 레스토랑이지만 각 사람에
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단체 촬영을 마치고 몇몇 사람이 남아

서 개인축복기도와 신유기도를 요청하였

다. Vice President인 Mr. Ric Llamas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신유기도를 부탁하였다.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를 해 주었더니 머
리가 맑아졌다며 환하게 웃었다. Electronic
Engineer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이 단
체도 부사장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
며 가족의 축복도 기도해 주었다.
뒤이어 프리랜서, 싱어 겸 아티스트인

Mr. Gilbert Terezo가 먼저 사람이 기도
받는 모습을 유심히 처다 보더니 자기
도 평화와 정상적인 생활을 잘하도록
기도 부탁을 하였다.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서기위해 자존심과 수치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도 많은 감동을 받았다.
사실 그는 게이였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의 모습
에 하나님의 마음도 흐뭇하시리라. 
작곡가, 싱어이며 방송국 캐스터인

Mr. Anton Castro 가 평화, 장수, 파워를

위해 기도요청을 하였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혈관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 주셨다.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시
켰다. 가정의 분란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화합하고 다시 뭉칠 수 있게 기도해 주
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었다.
그의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

서 두 손에 힘이 가득 쥐어짐을 느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복음 전하
며 기도해주는 주의 종으로서 환희를
만끽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더 영광
을 돌리게 된다.
교회도 아닌 레스토랑에서 복음을 전

하며 신유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예군대를 보내셔서
사악한 무리들을 파하시고 당신의 종들
이 마음껏 산지를 정복하도록 도와주심
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후방에서 끊임
없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
든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샬롬
필리핀 다구판에서 지저스타임즈 이경철 기자

(moses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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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의 보석이 되어지는 보배로운 역
사를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
시고,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
에게 그가 목격하고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

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서 주시는 불과 같은 믿음의 시
련과 연단과정을 통과해야만 합
니다.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
는 시련은 보배로운 시련으로,
일반적으로 삶의 여정에서 겪는
시련과는 다릅니다.
벧전 4:15~16 너희 중에 누구

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
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
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
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신의 실수로 인한 고난은 아

무런 유익이 없고 책망과 수치와
고통의 회개가 따르지만, 그리스
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련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시련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배로운 목격을 한 자
가 받는 시련을 말합니다. 하늘
에서 나오는 음성(보배로운 약
속)을 듣고 하늘의 영광을 본 자
들에게,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는 시련과 연단을 주십니다.
이 시련과 연단은 결국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보
배, 보석)를 받게 하시기 위함입
니다.
은에 낀 찌꺼기, 포도주에 섞

인 물
사 1:22 네 은은 찌꺼기가 되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이나 포도주는 진리이며 복

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상으로 충만해야 하나, 그 안
에 인간의 사상이 포함되면 그것
이 찌꺼기와 주석이 들어있는 은
입니다.
벧전 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

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
고히 하시느니라.
사람의 의지는 온전치 못하여

단번에 꺾여질 수 있습니다. 그
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
랑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원한 영
광에 속하길 원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에게서 찌꺼기와 불순물을 빼내
어 온전한 베드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
고, 이로 인해 온전하고 견고하
며 힘 있고 확고한 하나님의 보
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
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것
이 보배로운 시련임을 깨닫고 정
면 돌파하여 극복해야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만나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찧기
도 하고 철판에다 굽기도 하는
것으로, 예수를 상징합니다. 맷돌
에 갈리지 않으면 고운 가루이신
예수와 하나로 반죽될 수 없습니
다. 우리가 맷돌에 갈리고 절구
에 찧어지며 솥에 삶기는 고통의
과정을 기쁘게 통과해야 하나님
의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석이

된 베드로에게도 보배로운 시련
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요나(제멋대로 푸드덕거
리는 약해빠진 비둘기)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후 시몬 베드
로로, 베드로(견고한 돌)로 결국
은 하나님의 보석(계 21:14)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하
늘이라면, 시몬의 믿음은 땅입니
다. 그 사이에 시몬 베드로가 존
재합니다. 
그러면 땅의 믿음을 가진 요나

의 아들 시몬이 보배로운 시련을
거쳐 하늘에 속한 베드로로 변화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마 8:23~27 > 
23절에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

가자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따
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큰 폭
풍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

들은 몹시 놀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폭풍우를 주관하는 분은 주님

이십니다. 주님이 왜 풍랑을 일
으키셨을까요? 현재 제자들의 부
족한 믿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
입니다. 주께서 바다를 건너가자
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사로
잡아, 제자들은 그 말씀의 도구
가 되어져서 노를 저어 목적지까
지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런데 지금 제자들은 주께서 바다
를 건너가자고 하시는 말씀에 순
종하여, 주님을 주무시게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
어 목적지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
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제자들은 보지 못
한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폭풍우를 일으

키시기도 잔잔하게도 하시며 제
자들을 깨우치시는데, 제자들은
폭풍우를 일으키시는 주님은 보
지 못하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
는 주님만을 보고 놀랄 뿐입니
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환란도 만드시며(사 45:7) 그것
을 통해 우리의 찌꺼기를 깨우쳐
주십니다.
< 마 14:27~33 > 
주님의“오라.”는 음성을 듣고

물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일으
키는 바람을 보고는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고 마는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자인 악한
영에 속아 풍랑을 두려워하게 됩
니다. 바람은 주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굳게 믿고“오라”는 주님
의 말씀을 기억하면 아무리 거대
한 풍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
나, 시몬 베드로는 말씀을 받고도
바로 망각하여 풍랑을 두려워하
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에 낀
찌꺼기, 포도주에 섞인 물입니다.
주님이 왜 풍랑을 일으키십니

까?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잊고
풍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깨우
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람도
주님 손안에서 주장되어짐 - 일
원론적인 신앙 - 을 깨닫지 못하
여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
라보아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
습니다. 생활 속에서 풍랑을 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말씀으로 풍랑과 맞서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시련
을 통과하는 길이며, 시몬 베드
로가 베드로 되는 길입니다. 
< 마 16:22~23 >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하며 만류합니다. 그
러나 예수께서는“사탄아, 내 뒤
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
각함이라.”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
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
로 예수님을 위하며, 자신의 인
간적인 처지를 염려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몬 베
드로의 찌꺼기입니다.
<마 16:16~18>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여“너는 베드로라.”칭찬
을 받은 후에 곧바로“사탄아, 물
러가라.”는 책망을 받는 것이 시
몬 베드로가 받는 시련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입장

에서 바라보고 주님이 자신에게
예비하여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입장
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빠져야할 찌꺼기입니다.
< 마 26:33 >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
나이다.”베드로 입장에서‘내가’
끝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강하
게 나타냈지만, 계집종의 말 한
마디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
니다. 이것이 아직은 예수로 채
워지는 것 - 말씀이 자기를 결박
하고 주장하여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신앙 - 이 되지 못하
고, 사람의 의지와 신념으로 신
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시몬
베드로의 찌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경우, 주

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랐습니
다. 이는 사도 요한이‘주께서 사
랑하시는 제자(요 13:23, 21:20)’
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십자가 밑에까
지 가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 자
신은 원치 않고 두려워도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이끌렸던 것입
니다.  

< 요 13:8 >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을 마치시고 옷을 벗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자 하시나, 시몬
베드로가 극구 사양했습니다. 여
기에서‘옷을 벗어’의 의미는 속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예수
께서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지
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심을 의
미합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
니다. 
< 요 13:21~24 > 
예수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시
몬 베드로가 주님의 품안에 있는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여쭤
보게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구원(멜기세덱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확고해야할 진리에
혼합되어 있는 인간적인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물 섞
인 포도주입니다.
< 요 18:10 > 
예수께서 배반당하셔서 붙잡히

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
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
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은 있으
나,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행동이었습니
다.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보호
를 받으실 만큼 연약한 분이 아
니심을 망각한 인간적인 행동이
었습니다.
< 요 20:9 > 
예수의 부활 후 첫날 시몬 베

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
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는 성경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
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
심을 믿지 못하는 시몬 베드로와
같은 찌꺼기는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 요 21:3 >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고기를 잡으러 갔습
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까마
득히 잊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
을 해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했습
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강해제2부보배로운시련(1)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담임

대한노회장

본지상임이사

설교

너희믿음의시련이, 불로써단련될지라도없어져버리는금보다훨씬더귀하게되어예수그리스도께서나
타나실때에칭찬과존귀와영광을받게하려함이니라. (벧전1:7) 한번은 서기관과 바리새

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
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
하기를“선생이여. 이 여자
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
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 하겠나이까?" 라
고 질문하였다. 
이들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How to do?)
가 아니고“선생은 어떻게
말 하겠나이까?”(How to
speaking?)라는 함정으로
예수님의 언어행동에 실수
를 기다리며 올무에 빠뜨
리려는 계략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 때 예수님께서는 경

솔히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땅에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시곤 잠시 후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
라.’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
시고 땅에 쓰시니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
고 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흥

분한 군중들이 손에 쥔 돌
멩이를 내려놓고 흩어지게
했을까? 예수께서는 질문
에 곧 대답지 않으시고 몸
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
셨다고 했다. 신학자들은
십계명, 쉐마, 죄상, 등‘무
엇을 썼을까?’에 더 관심
을 갖겠지만 언어의 역학
적(力學的) 의미를 살펴보
면 살기등등한 그들의 눈
길과 돌멩이를 쥔 손의 힘
으로부터 무언가를 쓰시는
예수(당시 메시야라고하고
랍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
고도 하는 관심이 집중된)

를 바라보느라 손에 힘이
분산 되었고 다시 예수가
일어서자 맥 빠진 손은 더
내려졌으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는 위엄 있는
한 마디는 저들을 제압하
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수치스럽고 두려워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얼
어붙은 가슴을 향하여 먼
저 물 한 그릇을 요청하여
자연스런 분위기를 조성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라.’생명
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
아도 예수께서는 무엇이든
순 발 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능력을 발하
는 역학적 요소를 따라 적
절히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언제나 명심해야

할 일은‘이런 경우 예수
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
을까?’한번쯤 생각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능력을
구하는 언어생활로 훈련시
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 아목사(다움 스피치

센터 대표) 크리스천다움
스피치상담:010-8200-9172 

‘예수님의능력언어(能力言語)’

전아 목사

다움스피치센터대표

크리스천다움 스피치 (4)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수요일오전10시~오후4시까지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䤎강의내용
(1) 하나님의구속사로본일곱절기(레23)
(2) 그리스도의초림과재림의표징이일곱절기안에있다
(3) 노아의때를알면인자의때를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초림과재림의7가지동질성(마2:1-12)

䤎대상:그리스도의재림을기다리는성경대로믿는교회의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䤎광고후원:작은구름의집선교회
䤎강사의저서: 20 여종특별할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견용)

♣참석자전원에게「언약의무리」저서1권씩기증. 마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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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이 선 목사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 치 부 주일오전 9:00 4층

나사렛성전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대예배실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2:0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대예배실주 일 오후3: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4층
나사렛성전

청년부 토 요 일 오후5:00
4층

나사렛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셀 예배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10:00,오후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각 셀 예배 셀 가정별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www.scogop.net

누나야 머-언 산에, 빨간 진달래
떨어진다네, 누나야 가자구나, 진달
래 얼어붙는 겨울이 오기 전에!
6·25 직후의 동시로 북한의 진달

래 꽃을 예찬한 내용이다.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권은 국민 모두를 초조
하게 했다. 북한이 어렵다고 하여 천
문학적인 숫자로 북한을 지원하였으
나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히 주먹밥
정도의 배급으로 배고픔과 영양실조
의 현상은 변화가 없다.
북한은 우리의 지원금을 받아 최

신무기 생산 등으로 북한의 전력을
도와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
국내는 좌파 우파라는 내분으로 동
심들에게 촛불을 들려 수많은 시위
에 참가시키는 등 국민 분열을 조장
해 온 것이다.
좌파의 배후세력들은 붉은 물을

들이고자 모든 광장마다 머리띠와
피켓을 들고 쉬임없이 정치사회불안
을 조장하였다. 지금도 진달래를 예
찬하는 정객들은 겉으로는 자유 민
주를 부르지만 속은 붉게 물든 민주
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국민을 위
해 일한다는 것이다.
금년은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해 모두 고
개를 돌리고 싶은 심정이다. 누가 정
치를 해도 당선만 되면 자신의 영예
를 위해 국민 앞에 나타내려는 한심
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좌파정치인들이 사사건건 분열과

갈등을 일삼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
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야 하며 그들의 위장술과 이중성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국민의 분
노는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며 사회

안정에 불안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선거에서 철저히 가리어서 보여주어
야 한다. 
북한 김정일의 사망으로 공산주의

일면모를 다시 볼수 있었다. 북한주
민들의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떻게 저렇게 서럽게 울 수가 있을까,
자기 부모의 친상을 당해도 그렇게
울 수가 없지 않는가, 참으로 이해하
기 어려운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모
습은 북한 전역에 철저한 공산당 사
상이 없이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제3세습 왕인 진달래

를 심었다.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과연 저 어린 진달래가 꽃을 필 것
인가! 나이 어린 자가 북한의 실권
자로 등장하는 모습은 마치 연극무
대에서나 볼 수있는 시나리오 장면
처럼 생각이 든다. 세계적으로 보아
도 3대 세습왕권은 찾아볼 수없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불장난은 초가삼
간을 태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북한 김정은이 나도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침 야욕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초전에 완전히
초토화 시켜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대화재개나 지원은 무모한 것이다.
또한 국내에 서식하는 좌파의 뿌리
가 너무 많이 요소요소에 침투되어
있음은 국민 모두가 철저히 색출해
야 할 것이다.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은

더 무서운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적은
내 주변에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한
다. 옛날의 국가 정보망은 송사리까
지 잡아 처리했는데, 오늘의 정보망
은 그물 자체가 찢어져 쓸모없는 상
태가 된 것 같다.

우리는 국방과 정보에 강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국가발전을 저해
하는 해충을 철저히 제거하여, 자유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에 장해요소가
없도록 하는 보안이 요청된다. 우리
의 국방과 정보내용이 북한에 해킹
되지 못하도록 관계 공직자들은 철
저한 업무를 해야 할 것이다. 
정체가 흔들리면 비바람 폭우 속

에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다. 붉은 머리띠와 피켓을 들고 시위
와 혼란을 조성하는 어지러움 속에
서는 발전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금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은

정객들의 성품을 잘고 있으므로 신
중을 기해 일꾼을 선임해야 할 것이
다. 임기응변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
킨다 해서 선출해 준다면 나 자신
스스로 무거운 멍애를 목에 거는 어
려움을 자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파성향의 후보에게는 철
저히 배격하여 이 땅에서 해충을 제
거해야 한다. 제3세습의 북한의 진달
래가 다시 피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
책과 국민 결속이 가장 시급한 한
해라 생각된다.
북한의 불장난이 다시는 없도록

정치 경제 국방 정보에 온 국민이
합심하여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우
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G3국가
로서 당당한 길을 갈 때 북한의 진
달래는 영원히 피지 못할 것이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장로교회

본신문방송상임이사

진달래는 다시 필 것인가
칼럼

6.25남침전범집단수괴 김일성은
1964년 2월 25~27일‘노동당 3기 8차
전원회의’를 개최, 1960년 4.19혼란 적
화통일의 호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1961년 5.16으로 인하여 적화통
일이 좌절 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대
남적화혁명 3대 역량을 편성하였다.
소위 3대혁명역량이란 북을 혁명

기지화 하고 남의 혁명역량과 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4.19와 같
은 결정적시기에 남한 내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미일 식민지지배를 청산,
인민정권을 수립한 후 북과 연합하여
적화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술책이다.
남한혁명역량 편성은 북 노동당과

직결 된 핵심지하당 지도하에 노동자
와 농민 동맹을 주력으로 삼고 <진보
적>인 청년학생과 지식인, <양심적>인
자본가와 종교인을 포섭, 합법 비합
법, 폭력 비폭력, 경제 정치 배합 대
남적화투쟁역량으로 삼겠다는 것이
다.
그로부터 48년 세월이 경과하면서

인혁당 통혁당 남민전 민중당 남한노
동당 중부지역당 등 지하당과 전민련
전국연합 진보연합에 이르기까지 반
합법 친북세력, 전교조 민노총 민노
당 등 합법을 쟁취한‘진보’세력 등
종북 반역투항세력이 무섭게 증식해
왔다.
소위 주사파들이 믿는 진보는“파쇼

통치 지배와 미제식민지 예속을 반대
하고 역사의주체인 인민대중의 이익
을 대변하고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진보라 하여
<정권타도,미군철수,민중(인민)정권수
립, 적화통일>의 꼭두각시를 뜻 한다.
北이 살포한 위장진보 독소에 중독

된 청년학생과 지식인, 치명적인 변
종양심 바이러스에 감염된 종교인이
정관계 및 각계각층은 물론 사법부에
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세상은 온통
사기(邪氣)와 광기(狂氣)로 뒤덮이고
살기(殺氣)와 독기(毒氣)가 차고 넘
치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를 질식케 하고 나라

를 망치려는 사기(邪氣)와 광기(狂
氣), 살기(殺氣)와 독기(毒氣)는 어디
로부터 연유한 것이며, 그 뿌리와 근
원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
다.
당도 군대도 국가도 시조를 자처하

는 김일성의 피조물로서 김일성 김정
일 김정은 3대 세습독재 집단은 헌법

(2009.4.9)은 물론 당 규약(2010.9.28)에
못 박혀 있는 적화통일노선에 따라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민중정권
수립, 연방제통일에 광분하고 있다.
소위 백두혈통의 수령(首領)은 인

민대중의 최고의 뇌수(腦髓)이며, 통
일단결의 중심으로서 죽은 자는 불멸
의 태양으로, 산자는 절대충성 무조
건 복종의 대상으로써 혁명의 참모부
노동당과 혁명무장력 인민군대, 적화
통일음모의 본산 통전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포섭 세뇌 되어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노동당이나 지하당에 가입 후 대한민

국파괴 적화통일공작에 앞장 선 남한
내 <빨갱이>들은 영혼도 의지도 분별
력도 박제 당한 좀비신세가 된 것이
다.
아무리 영악한자라도 일단 노동당

의 촉수에 걸리고 나면, 자의식이 마
비되고 지하당 강령과 규약에 얽매어
대남혁명전사로서 끊임없는 학습세뇌
는 물론, 종횡으로 구축된 통제, 감
시, 검열과 엄격한 조직규율, 낙오 이
탈 배신자 처단공포로 옴짝달싹 못하
게 된다.
누가 됐건 노동당이나 지하당에 포

섭 가입하고 나면, 기존가치와 질서
파괴를 위한 혁명투쟁의 전사로서 타
도해야 할 계급적 원수와 敵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로 무장하고 무제한
폭력과 무차별투쟁으로 충성과 업적
을 쌓지 않으면 무자비한 징벌을 피
할 수 없다.
북에 포섭 된 <빨갱이>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는 위에, 전체성원과 조
직은 중앙에 복종하며, 아래기관은
웃기관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
여 유일적인 지도에 통일적으로 복종
한다는 소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

칙>이다.
뿐만 아니라 종북좀비들은 적화통

일 목적에 조금이라도 이롭기만 하다
면“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평소학습세뇌 된 대로”살
인이나 방화 같은 불법과 폭력까지
아무런 가책이나 주저 없이 자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진보통합당 대표

이정희가“6.25가 남침인지는 나중에
답하겠다”,“3대 세습엔 침묵이 당론이
다”라고 한 것은 조직에 의해 강제
된 탓도 있지만 평소 학습세뇌 된 대
로 조건반사적 반응을 한 측면이 크
다는 점은 감출 수 없는 빨갱이의 본
색이다.
사족 같지만 이정희가 만약“6.25는

남침이다”고 답했다면 김일성과 김정
일을 남침전범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3대 세습 부정은“대를 이어 충성”이
라는 유일사상10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머리가 있어도 생각
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 것
이다.
사교(邪敎)를 능가하는 우상화 학

습세뇌로 인하여 주사좀비들 머리위
에 사기(邪氣)와 광기(狂氣)가 넘치
고, 적화혁명투사로서 무자비 무차별
무한투쟁을 끊임없이 강요당하고 우
익애국세력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으
로 인하여 독기(毒氣)와 살기(殺氣)
가 넘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北 3대 수령 김정은

체제가‘빨갱이’들의 기대만큼 공고
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희망만
큼 지속 될 수도 없다는 데에 있다.
북에 드리운 멸망의 그림자로 인해서
남에 있는 빨갱이들이 불안하고 초조
한 나머지 그 실체와 본색을 너무 일
찍 드러냈다.
[참고] 빨갱이들의 족쇄가 된 <남조

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선서문
(1976.2제정) 나는 투철한 혁명투사로
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의 잠정강령과 규약에 적극찬동하고
민족해방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지위와
임무를 부여받음에 있어 나의 온갖
노력과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 멸사
헌신 할 것이며, 만약 규약과 조직의
결정에 위배 될 때에는 어떠한 처벌
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굳게 맹세하
고 이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칼럼리스트 백승목 기자

진보 그 사악한 정체와 본색
시사

야만적 3대 세습의 邪氣와 狂氣, 적화투쟁의 殺氣와 毒氣

통일교가 이단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행사가 24일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열
렸다. 교주 문선명(93세)ㆍ한학자(70세)
부부의 생일 축하 퍼레이드가 그것이다.
“구주 오셨네”대신“참 부모님 오셨
네”
문선명ㆍ한학자 부부를 신으로 섬기

는 통일교는 2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서‘2012 참평화통일 천복축제’행사 중
하나인‘참부모님 성탄기념 천복 퍼레이
드’를 벌였다. 
통일교 신도들은 이날‘축 성탄! 참 부

모님 오셨네’‘참 부모님의 성탄을 축하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든 채“참부모님~”하는 인도자의 선창
에“축 성탄”“억만세”“감사합니다”등으로
화답하며 2시간 동안 행진을 벌였다.

문선명ㆍ한학자 부부는 퍼레이드 행
렬 맨 마지막에‘축복’하는 자세를 취한
채 행렬을 뒤따랐다. 

통일교 이래서 이단…“참 부모님 성탄”퍼레이드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 교주를“참 부모님 오
셨네”하는 현수막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통일교 문성명 교
주 생일축하 퍼레이드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 634-0441( 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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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오종설

홍성제일교회홍성제일교회홍성제일교회홍성제일교회홍성제일교회홍성제일교회홍성제일교회홍성제일교회홍성제일교회홍성제일교회홍성제일교회홍성제일교회찬양사역자 박승국장로

(그룹오뉘멤버)

䤎대표곡 94년 1집 : 어머니의 기도 출반
䤎2002년 2집 : 아버지의 나라 출반(오뉘)
䤎93 남인수 가요제 은상
䤎96 일본 제리코 찬양대회 참가(삿뽀로)
䤎믿음의 선교단(연예인)단원
䤎여의도순복음교회 연예인선교단원

찬양사역자 강신숙목사

䤎샤론지구촌예술교회
(부설:강신숙문화예술신학원)

䤎음반제작 복음가수양성 발굴 찬양지도
만여회 집회

䤎음반 30집 출반 사역 30년
자비량 카스펠 콘서트 30회

䤎지저스타임즈 문화예술운영이사
䤎전국기독인연합회 문화예술 회장

내영혼의찬양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동71번지
H.P:010-9049-4846 TEL:031-732-4846

기.연.목대표회장강신숙목사

선교사역후원 계좌번호 국민 833-01-0022-419
찬양 및 간증집회 문의 (02)2690-4127 H.P 010-662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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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나타! 세상은 주님께서 다
시 오실 징조가 처처에서 일어나
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
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
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
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리
스도의 말씀에 의해 생기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본 자체가
틀렸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인

남자의 후손(유대인)을 택하셔서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
케 하시고 보존 하시고 계십니다.

벤카임 맛소라사본(Ben Chayyim
Masoretic Text, 1524~25년)이
1900년대까지 약 400년 동안「표
준 마 소 라 본 문 」( BIBLIA
HEBRACIA)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에는 더 이전의 사본인 레닌
그라드사본을 벤 아세르가문에서
편집한「표준 성경사본」(레닌그라
드 B 19a 사본)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들은 전 세계에

서 키텔이 BIBLIA HEBRACIA(BH)
에서 2만~3만군데를 편집 한 것
을(BHK 3판, 1937년) 자유주의 신
학자들과 다시 편집하였습니다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 1967년). 이것을「현대역본」으
로 사용하여 각 나라에서는 성서
공회를 세워서 번역하여 역본성경
으로 혹은 번역본 성경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중

여자의 후손계열인 예수님의 제
자들을 택하셔서 기록케 하시고
코이네 헬라어로 보존 된 성경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보
존케 하셨습니다. 더하거나 빼거
나 오역(誤譯) 하지 않은 신약성
경은「수용본문」혹은「공인본문」

(Textus Receptus, TR)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들은 1881년 영

국에서 웨스코트와 호르트가 13
구절이 없는 사본을 편집하여 예
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중에서 7
절을 빼고(마17:21, 18:11, 마
23:14, 막9:44, 46, 11:26, 눅
17:36)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인 '
피'(골1:14),‘십자가’(막10:21),‘거
룩’(마25:31, 살전5:27, 벧후1:21,
계18;20, 22:6)‘정직 등 삭제한 사
본을 편집한 중립사본(WH)을 편
집했습니다. 1898년 독일인 넬슨
과 알란드가 중립사본(WH)을 다
시 편집했습니다(NA판). NA판을
넬슨과 알란드 외 자유주의학자
들이 편집하여 UBS 1,2,3판과
GNT(4판)을 냈습니다. 이것을 각
나라에서는 성서공회를 세워 번
역하여 역본성경으로 혹은 번역
본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들은 '피'를

통하여 구속함에 이르는데 피가
없는 성경을 믿음으로 연합화하여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십자가가
없는 성경을 믿음으로 십자가는
제쳐 놓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빛
과 소금의 삶이 없어졌고, 거룩을
빼놓은 성경을 믿으므로 바벨화되

고 세속화되어 기복주의 공명주의
신앙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

대를 만났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
합니다. 성경대로 바로 알려면 성
경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영감으
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
의 계열인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
아 기록한 성경의 뿌리에서 나온
성경인지 분별을 하여 선택을 해
야 하며 또한 잘못 번역되어진 성
경구절과 잘못 주석된 것에 의하
여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힘들고 어려우

나 원전의 문법공부를 하므로 하
나님께서 전하시려는 뜻을 바로
깨달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므로 헛되이 믿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역된 구절 - 6000군데 오역
히3:16;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

은 아니었다. 벧후2:5; 여덟 번째
사람인 노아 마21:28~31; 맏아들
과 둘째아들이 바뀜.

성경 원전의 문법공부로 성경의 맥을 바로 찾자
『종교다원주의에빠져십자가가없는성경으로빛과소금의삶이없어지고있다』

원장 김수정 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예음중앙교회는 지난 1월 14일
(토)오후 1시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에서 담임 김도열 목
사는 교회를 설립하고 감사예배
를 드렸다. 
심재술 목사(예음노회 회의록서

기)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노
회회계 김재복 목사가 기도를, 예
음신학동문 박영림 목사가 특송
을, 인도자의 성경 요한계시록 3:8
절을 봉독이 있은 후 증경노회장
강선도 목사는“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노회장 윤향기 목사가 예

음중앙교회 설립을 공포하고, 예
음신학동문 오일례 목사의 봉헌
기도가 있었다. 아울러 노회장 윤
향기 목사가 권면을, 박상덕 목사
(예음음악신학교 교수), 한정수
목사(고강교회)가 축사를 했다. 
또한 예음음악신학대학원동문들

의 축가에 이어 이강춘 목사의 격
려사가 있었으며, 교회담임 김도
열 목사가 인사 및 광고를, 노회장
윤향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김도열 목사는 설립된 교

회를 소개했다.
예음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장

로회(개혁)총회 예음노회에 소속
되어있으며, 본교회는 영성 있는
찬양(치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

고, 경배하며, 말씀(교육)과 기도
(성령충만)와 복음전파(전도)로
나눔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사도
행전적 초대교회 신앙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소개했다. 

부천예음중앙교회설립예배드려

▲ 김도열 담임목사 부부

▲ 설립예배 드리는 모습

구정을 맞이하여 1월 23일부
터 25일까지 필리핀 올티가스
소재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마
닐라포럼 준비 영성집회(필리핀
목회자 선교사 초청 말씀세미
나)가 마닐라포럼위원회 주최,
말씀아카데미와 목회자성경연구
원 주관으로 강사로 이희수 목
사(군자대현교회 담임)를 초청
하여 "교회안의 두 길"이라는 주
제로 2박 3일간 120여명의 필리
핀 선교사들이 모여 은혜가운데
마쳤다.  
이희수 목사는 한세대를 졸업

하고 훼이스 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박사요 순복음 부흥사협
회 공동회장이며 말씀과 영성을
겸비한 강사로서 현재 CTS, CBS
와 C3TV 설교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 세계 선교에도 열정이 대
단하여 2012 마닐라 포럼 대회

장 중 한분으로 내정되어 있다.
군자대현교회는 오직말씀, 오직
예수, 오직믿음으로 '주님의 말
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교회', '역
동적인 예배를 추구하고 드리는
예배'와 100개의 국내외 교회개
척, 100배의 축복,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실버타운 건설 등
'1 & 100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내어 걸고 경
기도 시화지역에서 어려운 여건
을 뚫고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교회이다. 
개회예배는 문주연 선교사(한

선총 사무총장)의 사회, 이두선
선교사(남선협 증경회장)의 기
도, 이희수 목사의 말씀, 임종웅
선교사(마닐라 포럼 사무총장)
의 인사말, 박지원 선교사(북선
연 회장)의 축사와 김관형 선교
사(한선총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매 시간 강사의 간증을 곁들

인 말씀은 선교지에서 말씀에
갈급했던 선교사들에게 강한 도
전이 되었다. 구약과 신약을 넘
나들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
씀,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
게 시험이 든다고 물질에 관한
설교를 약하게 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약에서 다양하

게 물질관에 대해 예수님이 많
이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며 우
리가 제대로 가르쳐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뿐 아니
라 믿음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닐라 포럼은 2009년 필리핀

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필리
핀 선교와 아시아 선교발전을
위해 시작 되었다. 1차 마닐라

포럼은 '필리핀 선교발전과 도전
'이라는 주제로 2009년 8월 10-
13일 Great Eastern Hotel에서 개
최하였다. 2012년 2차 포럼은 한
국교회 해외선교 100주년 기념
으로 '한국교회의 아시아 선교역
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마닐라포
럼 위원회 / KWAM[한국세계선
교협의회]의 주관으로 2012년 2
월 6일부터 9일까지 올티가스
디스커버리 호텔 /CCF에서 3박
4일간 있을 예정이다.
2012년은 한국교회가 최초로

타문화권 선교사를 파송한 1912
년으로부터 100년째가 되는 해이
다. 마닐라 2차 포럼은 한국교회
해외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아시
아 각국에서 '한국교회의 아시아
선교역사'(선교운동사)를 회고,
미래(선교미래학) 선교방향을 점
검하는 선교역사 학술포럼의 성
격을 갖고 열리며 한국선교의 과
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선교미래

학의 장이 될 것이다. 금번 마닐
라 포럼을 통하여 이 시대에 살
아있고 역사적인 한국인 선교 거
장들이 대거 참여하여 토의되는
발제는 앞으로 마닐라 포럼이 한
국형 로잔선교대회나 전략회의
가 되기를 희망한다.
폐회예배는 최종삼 선교사(말

씀세미나 준비위원)의 사회로
양창용 선교사((말씀세미나 준
비위원장)의 기도, 이희수 목사
의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열
처녀와 달란트에 관한 설교와
임종웅 선교사의 축도로 마쳤다.

금번 영성집회를 성황리에 마
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며, 강사로 헌신해 주신 이희수
목사와 함께 온 군자대현교회 성
도들과 바쁜 사역을 마다않고 원
근 각처에서 참여해준 선교사들
과 주최한 마닐라포럼위원회 그
리고 주관해준 말씀아카데미와
목회자성경연구원에 주님의 이
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마닐라 올티기스에서

이경철 선교사

(지저스타임즈 필리핀 지사장

central9191@hanmail.net)

마닐라포럼! 영성집회-구정을뜨겁게달구다

대한예수교
장 로 회 향기로운교회

표어 :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 정일량 목사

H G I R O U N  C H U R C H a

수요기도예배

영락원예배

목요치유예배

새벽기도회

중보기도모임

오후8:00

오전9:00

오후8:00

오전5:00

월오후10:00

오전09:30  11:00    

오후3:00                

오후1:30                

오전9:00               

오전11:00               

주일오전예배

영락원예배

주일3부예배

청소년부예배

주일학교예배

예/배/시/간/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인천광역시연수구청학동502-1(향기로운빌딩9층홈페이지http://hgioun.onmam.com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곽순종 목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 .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우473-080)
경기도의왕시내손동748 대림프라자7층
전화: 031)424-7612
H.P :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주사랑교회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예/배/시/간/안/내

䤎선교사 : 김경자

䤎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䤎전도사 : 장성철

䤎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담임장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2012년2월1일수요일(제50호) 9가정예배

1. 즉시순종
성경: 여호수아 18장8절-28절 찬송가 323장
본문을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

에서 3명씩을 선출하여 정복되지 못한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 오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그리기 위해 가나안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을 두루 다니며 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즉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충성스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기적과 축복
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내려놓음
성경: 여호수아 19장1절-48절 찬송가 220장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의 분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크기가 생각보다 훨씬 작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땅을 분배 받은 지파들에게 일부분을 되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부탁을 받은
유다 지파는 자신의 기업 중 일부를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
한 내 것만을 붙들고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것을 이웃들에게 나
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내려놓음이 있는 가정
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나보다 너 그리고 우리
성경: 여호수아 19장49절-51절 찬송가 209장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모두 자

기의 기업을 할당받고 나서야 여호수아는 자
신의 기업에 대해 할당 받는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개인의 유익보다
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유익을 먼저 구하였
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나보다 너의 유익을 그리고 너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구할 줄 아는 성숙한
가정들이 되어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4. 도피성과 같은 우리가정
성경: 여호수아 20장1절-9절 찬송가 419장
도피성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복

수자의 칼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 할 수 있는
최후의 은신처입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도피성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피해 온 식구들이 평
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힘들고 지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맘 놓고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
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부모는 자녀
를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 주는 도피성과 같은
우리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삶
성경: 여호수아 21장1절-3절 찬송가 360장
본문을 보면 레위지파가 자신들의 영토를

분배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분량을 보면 이들 또한 광야생활 그리고 요단
강의 도하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다른 지파
에 비해 보상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어지는 배분에 감사하며 만족해합니다. 왜냐
하면 그들의 신앙은 보상 받기 위한 삶이 아
니라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감사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
한 보상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
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
망합니다.  

6.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 여호수아 21장4절-42절 찬송가 400장
본문을 보면 레위지파의 자손들이 얻은 성

읍을 기록한 것과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루
어 졌다고 말씀합니다. 43절을 보면‘여호와께
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
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
고 그에 합당한 풍요로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
속된 영원한 기업을 누리기 위해 항상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들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이것이 봉사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22장1절-6절 찬송가 216장
본문을 보면 이미 기업을 얻은 르우벤 지파

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지파의 정

착을 위해 7년간이나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들
은 아무런 댓가도 없는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때에 그들 중에서 가장 민첩하고 가장 용감한
병사들을 골라 보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에 진정한 봉사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란 가장 좋은 것
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
시 축복을 받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가장 좋
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와 감격이 있
는 진정한 봉사가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8. 나누며 섬기는 가정
성경: 여호수아 22장7절-9절 찬송가 220장
본문을 보면 전쟁이 끝나자 전쟁에 앞장섰

던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이 길르앗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이들이 귀향하는 목적은 본문 8절
말씀대로‘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
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라는 말씀을 지키고
자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는 따뜻함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9.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여호수아 22장10절-20절 찬송가 374장
본문을 보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가에 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는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본토의 이스라엘
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한 징표였지만
다른 지파들에게는 여호와를 등지고 우상숭배
를 하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
은 신앙생활에 있어 맹목적인 열심 보다는 분
명한 방향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
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역시 방향없는 열심보
다는 분명한 방향을 향해 한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성경: 여호수아 22장21절-29절 찬송가 390장
본문을 보면 오해를 받은 르우벤과 갓, 므낫

세 반 지파가 오해를 풀기 위한 변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전능
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라고 말
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본래의 목적과 뜻
을 알고 있다. 라고 변호합니다. 이처럼 하나
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뜻
하지 않는 오해를 받아 낙심하지 말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위로받는 가정들이 되
기를 소망합니다.   

11. 사랑의 실천이 있는 가정
성경: 여호수아 22장30절-34절 찬송가 324장

본문을 보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변호를 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에게 가
졌던 오해를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
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잘못된 선입관이나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
해를 풀고 이해를 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
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또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네 이웃을 사
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하나님의계획대로순종하는가정
성경: 여호수아 23장1절-5절 찬송가 384장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첫 번째로‘너
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
다.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원수가 방
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에 누가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
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마다 세상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
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느
냐 없느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
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라.
성경: 여호수아 23장6절 찬송가 203장
본문은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두 번째 내용의 말씀입니다. 6절 말
씀을 보면‘모세의 율법책에 행한 것을 다 지
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의 문화는 상당히 타락한 문화였기 때문입니
다. 이러한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
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정복을 당하는 것
이 아니라 정복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속적인 문화에 지배당하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심
으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성경: 여호수아 23장7절-16절 찬송가 459장
본문은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세 번째 내용의 유언입니다. 본문을
보면‘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
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신
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뿐입니다.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
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
들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
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
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1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담임 소진우 목사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사장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석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하나님은

우리를완전하도록

요구하시는것이아니라

불완전한우리가있는그대로

다가오기를원하십니다.    

그것이하나님의사랑입니다. 

더나아가우리의죄와허물로치러야할죄값을

예수그리스도가대신지심으로

소멸되도록자비를베푸셨습니다.    

이우주에서먹고살기위하여진

돈의빚은소멸될수있을것입니다. 

하지만하나님의법을어긴죄값은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러하기에이를풀어사라지게하는길은

우리가지옥일지라도그형벌을치르든지

아니면모든죄를대신하여십자가를지신

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속죄함을입는

것입니다. 

이진실의법을벗어난우주의법은없습니다. 

<이주연>

*하루한단기쁨으로

영성의길오르기*

묵상은매일밤떠오르는

달과같은것입니다. 

늘같은달을대하지만

마음은새롭습니다.<연>

산마루서신 중에서

죄 소멸의 자비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시96:6~9)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
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교회학교 예배안내

예 배

새 벽 기 도

주일 1부예배

주일 2부예배

주일 3부예배

주일 4부예배

주일 5부예배

수요기도예배

각구역별예배

시 간

매일새벽 5:30     

주일오전 7:30  

주일오전 10:00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00    

수요일오후9:00   

각구역별지정시간

장 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각구역별교우가정

비 고

성경강해

열린예배

특별예배로드려질수있음

청년예배

철야기도회

매월마지막주는연합예배

부 서 별

유 치 부

유 년 부

소 년 부

중 등 부

고 등 부

청 년 2 부

청 년 1 부

시 간

주일오전11:30   

주일오전 9:00  

주일오전 9:00 

주일오전11:30

주일오후 9:30

주일오후 4:00

주일오후 4:00

장 소

본당지하1교육관

본당지하1교육관

별관교육관

별관교육관

별관교육관

본당

본당

대 상

취학전아동

초등학교1~3학년

초등학교4~6학년

중학생및동급연령

고교생및동급연령

19~24세미혼

25세이상미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표전화 : 031)384-7408  부목사실 : 384-9744, 385-8933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효성중앙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

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담임정연수목사

인천광역시계양구마장로546(효성동)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성2동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www.myhyosung.net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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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랑
의선교회(대
표회장 정재
규 목사)는
신년을 맞아
한국세계선
교 협 의 회
(KWMA)에
정식으로 가
입하고 많은
선교단체들

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감사했다.
아울러 오지 곳곳에 교회와 병원
을 설립하고 신학생을 배출하는
데 있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표회장 정재규(시흥 대석교

회·사진)목사는“그동안 장요
나 선교사를 중심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173
개의 교회와 13개의 선교병원을
세웠다”며“현재도 21개 지역에

서 교회가 지어지고 있고 베트
남 호찌민에 세워진 신학교에서
는 180여명이 공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에 외부선교사역이 금지되고 있
습니다. 그러나 NGO활동을 기반
으로 하면서 경제에도 도움을 주
는 교회건축은 반대하지 않습니
다. 모두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번듯하고 멋진 예배당
을 지어주면 여간 기뻐하지 않습
니다. 성도도 금방 늘구요. 이렇
게 방방곳곳에 지어진 교회가 올
해 안에 200개를 넘어설 것입니
다.”
2010년부터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정 목사는 자신이 시무하는
대석교회가 창립30주년을 기념해
2008년 100번째로 충희유 대석교
회를 베트남에 건축했고 올해 3
월에도 두 번째 지원한 베너쎄대

석교회를 봉헌한다. 정 목사의 딸
도 베트남에서 15년 전부터 선교
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베트남에서 300석에서

1200석 규모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보통 4만불에서 15만불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지만, 그러나 건
축비 30∼50%는 그곳 성도들이
부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래
야 교회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 대표회장은“선교

회에서 지원을 많이 못하지만 현
지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장
요나 선교사 때문에 많은 건축
후원자들이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고아원 및 초등학교 건
립과 더 나아가 국제종합대학 설
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앞서 소개한 4개국에 비

라카미 지역이 있는데 미전도 종
족이 300여 곳이 된다. 하지만 아

직도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가난
해서 이들을 위한 식량지원과 무
료진료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편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이며 국제사랑선교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규
목사는 현재 한국미협 자문위원
이며, 화가로도 명성이 높다. 그
는 할렐루야태권도선교단의 해
외선교 후원금을 만들기 위해
작품전을 개최하는 등 판매 수
익금 전액을 기부하기고 한다.
아울러 세계스포츠선교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규 목사
는“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임을 크리스천은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2012년은 국제사랑
의선교회가 선교영역을 크게 확
산시키는 해가 될 것”이라며 큰
비전을 제시했다.  

CTS부흥협의회 총재, 대표회
장 추대 및 임원 취임감사예배
가 16일 CTS 컨벤션홀에서 열렸
다. 이날 총재로 윤호균 목사(화
광교회), 대표회장에 윤보환 목
사(영광교회) 등이 취임하는 자
리에 5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
했다.
총재로 취임한 윤호균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cts 부흥협
의회가 설립된지도 벌써 8년이

지났다”며“남산스튜디오 시절부
터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손잡고 온 세월들이 고스란히 감
격의 순간들로 가슴에 새겨 있
다”고 밝혔다. 
이어“86개 교단이 연합하여 세

운 cts기독교tv 노량진 사옥의 시
대와 백만인기도운동 등 모두 다
은혜와 감격의 순간들이 아닐 수
없다”며“이제 2012년 임진년 새
해에 조직을 보강하며 감사예배

를 드릴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CTS와 함께 전

세계 땅끝까지 십자가에
피묻은 복음을 전하며
부흥사역을 감사할 것”
이라며“총재 취임로서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
는 부흥협의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윤보환

목사는“큰 기회를 허락하여 주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총재 윤호균 목사님이 이끌어
가는데 힘이 되고 전 세계 부흥
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감사예배는 조영성

사무총장(목동우리교회)의 사회
로 시작하여 지태영목사(수석상
임회장)이 기도를,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설교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감리교 이
규학 감독과 백석총회 유중현목
사가 축사를, 감경철 CTS회장은
윤호균 총재에게 추대패를 증정
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설교를 통

해“세계 경제와 정치가 불안한
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
다”며“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두
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우
리에게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50년 목회하는데 불안과

공포심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이
들었다”며“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두
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고 피력했다.
또한“50년의 목회생활동안 가

장 인상 깊은 것은 보혜사 성령
을 알고 목회를 했다는 것이다”
며“성령님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함으
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믿음의 경영자 송광호 장로
는 큰 호텔을 허락해 주신 하
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
한다면서 평창 올림피아 호텔,
리조트를 소개한다. 이 호텔은
자신에게 큰 열매라고 말한다.
송 장로는 객실 50개의 호

텔, 25평, 32평, 64평형 콘도객
실 50개 등이 있는데 그가 운
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정돈되어 있
다고 한다. 
그러면서 송 장로는 이러한

엄청 큰 시설을 운영할 수 있
게 하셨을까? 하면서 입버릇처
럼 말한”한국교회 5만여 목사
님들께 콘도를 하나씩 드리
자.”“ 휴식과 안식을 통한 새
로운 충전의 사역의 도구가 되
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다고 말한다.
현재 송 장로가 운영하고 있

는 숙박 시설은 동해안 낙산사
근처 하조대 바닷가 앞에 있는
하조대소풍(www.hajodaebeach.
co.kr)32객실이 있는데 이 객실
은 호텔형으로 식당에서 식사
를 해야 하는 시설이며, 5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갖추
고 있다.
또 진부령 알프스 스키장

앞에 알프스 글로빌(www.alps
ps.com)은 유럽형 별장펜션에
70객실이 있으며, 취사가 가능
하며 식당도 있어 취사준비가
곤란한 분들은 준비된 식사를
할 수 있다. 40명이 예배할 수
있는 소강당도 갖추고 있다.
또한 설악산에는 하이디밸

리 (www.1708.co.kr)라는 시설
이 있다. 객실은 50개, 이곳도
단체 200명 정도가 함께할 수

있는 식당과 야외 세미나장
겸, 강당이 있다. 겨울을 제외
한 기간에 이용하면 좋다. 
게다가 강릉시 주문진 향호

리 호수근처에 12객실의 강릉
소풍(www.sopoongps.com) 시설
이 있다. 이곳은 40명 정도의
소규모 단체가 이용하면 전
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다. 송
장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가장 큰 시설은 평창 동계
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알펜시
아 앞 5분 거리에 있고 영동고
속도로에서 서울-> 강릉방향
좌측에 있는 평창 올림피아
호텔&리조트(www.olympiare
sort.co.kr)이다. 이 시설은 세미
나장, 식당, 대형 연회실, 호텔
객실, 콘도객실을 골고루 갖춘
정상급 시설이다. 올림픽과 관
련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
고 있다.
그는“내가 너에게 흑암 중

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재물을 주어서 너를 부
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3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부자는 자신의 재
산을 신실하게 관리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씀과 또“하
나님의 약속을 주셨어도 그래
도 기도해야 한다.”(겔 36:37)
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
는 것이다.
송 장로는 휴양관이 필요

한 교단, 교회, 대학, 복지단
체와 협력을 생각하며 백화
점에서 야채, 생선, 빵, 떡은
오후 6시가 넘으면 제값으로
팔지 않고 바겐세일 하여 2
개를 하나의 값으로 판매하
고 있다.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과 제

휴 협력하여 단체의 경우 워
크巽, 수련회 때 사용하고 구
성원들은 그 이외의 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녹슬어 없어지기 보다
는 낡아서 떨어지고 싶다.”말
의 실천자가 되고 싶다.”공짜
가 없다.”는 말을 생각하며 청
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
고 싶다고 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학

교 단체에서 이곳을 찾아준다
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마
음에서 저렴하게 모시겠다는
송 장로.
시설이용문의: 강원도 평창

군 대관령면 차항리 266-1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
강로 4887-5) TEL:033-333-
4333 / FAX:033-333-4331,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동
양 그라테아 빌딩 303호
TEL:031-396-4420 FAX:031-
384-7778 지 저 스 타 임 즈
JTNTV방송 대표 정기남 목사
(010-5468-6574, 070-8230-
0034) 송광우 장로 010-3549-
1708

『탐방』평창올림피아호텔 대표 송광우 장로

동해안 아파트(취미)에서

--> 동해안 리조트 + 평창 올림피아 호텔

리조트 (사업) --> 청지기의 삶(사역)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나?

▲ 평창올림피아호텔 ▲ 동해안 하조대소풍

2012 베트남에 200교회목표,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
국제사랑선교회 정재규 대표회장 2012년 KWMA 가입, 

베트남에 173개 교회와 13개 병원 설립, 올해 200개 교회 목표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
국제사랑선교회

윤호균목사 CTS부흥협의회 3대총재 취임
대표회장으로 윤보환목사 취임

▲ 대표회장 윤보환 목사 부부



2012년2월1일수요일(제50호) 11오피니언

World Peace Corps Academy-Megaversity  
(사)세계평화군단사관학교대전지역개강예배및공개강좌

개강일시: 정기화요일과목요일(수시접수)

서울강북1
김수영 (Kim, Soo Young)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지원빌딩 4-5층
Tel. 02-798-4987 M.010-3520-1925

서울강북2
경흥수 (Kyung, Hung Soo)
서울시 광진구 중곡 1동 252-1
Tel,070-7637-8871 M.010-6285-6394

경기도(안양)
김재원 (Kim. Jae Won)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89-147
Tel.031-441-1338 M.010-3125-1693

인천광역시
고홍기 (Gho, Hong Ghi)

인천시 남구 주안동 206-10 대영빌딩 5층
Tel.010-4619-4507

강원도(원주)
조좌상 (Jo, Joa Sang)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39-2
Tel. 033-761-0091 M.010-5379-3850

강원도(영월)
안봉섭(An Bong Yeob)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9
M.010-5756-2524

부산
장근직(Jang, Keng Jik)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1동 962-12
Tel.051-632-8815  M.010-3593-7767

광주
김장수(Kim, Jang Soo)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509번지
Tel.062-374-3607 M.010-5104-9182

경남(김해)
김헌주(Kim. Hehn Joo)
경남 김해시 삼방동 571-7
Tel.055-333-0456-7 M.010-6802-3927

경북(구미)
김경수(Kim, kyoung Soo)
경북 구미시 봉곡동 8번지
Tel.054-452-9673 M.010-3522-8590

한국(심신의학)
김종성(Kim, Jong Sung)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동 851-1
Tel.031-274-0535 M.010-8811-0675

한국(상담학과)
윤안나(Yoon, An Na)
경북 경주시 성건동 631-3
Tel.054-741-1515 M.010-6501-1551

전북(김제) / 한국(도서지도학과)
김철안(Kim. Chul An)
전북 김제시 요촌동 9-12
Tel.070-4259-4696 M.010-5286-2390

한국(선교학과)
김성환(Kim. Seong Hwan)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1-1 잠원빌딩
Tel.02-561-8876 M.010-9060-0111

학장박양우 목사총장경한수 목사

주2회수업: 8학기2년과정B.Th 이수

주2회수업: 6학기1년6개월과정으로

B.Th 이수자에한해M.Div 학위를취득할수있음, 

D.Min Th.D Ph.D 과정공부할수있음

교수진: 박홍운교수, 홍항표교수, 김영희교수, 임수종교수

대전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134-105
Tel.042-526-6378 Mobile. 010-5572-4357

본부주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1-1 잠원빌딩 교학처
Tel.02-561-0692-3 M. 010-6878-8789

행정처/실장 간 명화(Kan,Myung Hwa)
Tel 02-561-0692-3 8876(WPCA)

15일 통혁당 출신 한○숙이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 민주
통합당 지도부가 구성됨으로
서 리○희 류○민 심○정이 공
동대표로 있는 통합진보당과
김정일이 생전에 오매불망하
고 김정은이 구국전선 사설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 한 <반보
수 진보대통합> 투톱체제가 구
축 됐다.
이에 앞서 북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70세, 김정은
30세가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이에
맞춰 3대 세습의 토대를 마련키
위해 헌법(2009.4.9)과 당 규약
(2010.9.28)을 정비하고 <적화통
일노선>을 재확인하면서 대남
공세를 강화해 왔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17일 김

정일이 사망하자 북의 비밀경
찰을 장악한 장성택과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우동측 등 군부
가‘젊은 대장’김정은을 전면에
내세워 인민군총사령관으로 추
대하는 등 체제안정에 주력하
면서 <대남명령1호>를 하달 남
한선거개입을 노골화 하였다.
2007년 대선참패로 정권연장

에 실패 한 김대중 잔당과 노무
현 폐족들이 촛불폭도와 연대
하여 김정일이 2006년과 2007년
신년사를 통해서 연거푸 하달
한 <반 보수 진보대연합>지령
실천에 매진, 민노당을 중심으
로 한 통합진보와 민주당을 중
심으로 한 민주통합당창당에
이르렀다.
6.25가 남침인지는 나중에 말

하겠다며 북 3대 세습엔 침묵이
당론이라는 이정희의 민노당이
나 북한인권법통과를 저지 한
것을 최대의 보람이라며 스스로
<종북 빨갱이>를 자처하고 세습
은 북의 문화라고 떠벌여 대는
민주당에게는 대한민국은 안중
에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통합진보와 민주통합은 사전

에 모의라도 한 듯이 강령에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北이 바
라는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법률적제도적정비를
공식화했다.
北 김정은은 2012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일의 조

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
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
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선동
하였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은 대남

모략선전선동기구인 노동당통
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 인터
넷사이트‘구국전선’1일자 사
설을 통해“진보세력의 대단
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
룩해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 패당에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며 선거개입의도
를 노골화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수호세력은

6.15와 10.4실천을 앞세운 남북
의 敵과 양면대결이 불가피 해
진 것이며, 밖으로는 北에 김정
일 잔당, 안으로는 南에 김정은
과 이인삼각 태세를 갖춘 김대
중과 노무현 잔당인 통진 민통
과 연대한 촛불폭도의 협공을
받게 된 사면초가에 직면한 것
이다.
北에 김정일 잔당은 이미“역

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기
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였으
며, 南에 김대중 노무현 잔당도
“노무현 정부가 당한 것을 깨끗
하게 이명박 정부에 되돌려주겠
다.”, “박근혜도 정봉주처럼 감
옥에 처넣겠다.”고 협박하는 단
말마적 복수를 다짐했다.
이제 자유민주의 이념을 바

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보위와 국가안보를 제1의
가치로 삼고서 헌법수호 책무
를 짊어진 정통애국세력은 김
정일 잔당 김정은을 등에 업고
패악 질에 나선 김대중 노무현
잔당과 물러 설수도 회피할 수
도 없는 절체절명의 결전에 임
하게 됐다.
15일 민통당 전당대회를 통해

서 북이 지령한대로 <높은 수준
의 반보수진보대연합>전선구축
에 성공(?)한 한명숙과 문성근
이 다짐한 복수의 대상은 단순
히 이명박 중도정권이 아니라
2007년 대선 총선에서 치욕적

패배를 안겨 준 <자유 민주 애
국세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야 한다.
이제 북괴남침과 끊임없는

도발에 당당히 맞서 싸워 대한
민국 국가보위와 헌법수호는
물론, 세계평화유지에 이바지
해온 99% 애국세력은 일치단결
하여 북과 내통 결탁하여 대한
민국파괴에 혈안이 된 1%의 종
북반역투항세력의 단말마적 발
악을 끝장내는 조국수호 성전
에 나서야한다.
특히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악령(惡靈)으로부터 복수의 대
상이 된 <6·25 참전용사와 전
사자유족, 피랍 및 피학살자가
족, 납북자가족, 연평해전전사
자유족 및 참전용사, 천안함폭
침전사자유족 및 생존장병, 무
공수훈자 및 월남참전용사 고
엽제피해자>가 총 궐기해서 최
일선에 나서야한다.

김정일 악령에 들씌워 애국
가를 거부하는 DJ잔당 및 친노
폐족과 결탁한 촛불폭도 종북
반역투항세력에게 4월 총선에
서 밀리고 12월 대선에서 패배
하면, 대한민국과 태극기가 사
라지면서 당신이 먹지도 입지
도 않고 애써 마련한 작은 땅의
주인과 아파트 문패마저 바뀌
고 말 것이다.
김정일 악령에 빙의(憑依)된

親DJ 잔당과 親盧 폐족(廢族)의
반격과 김정일 좀비의 침공 내
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퇴마성
전(退魔聖戰)에서는 6.25당시
육탄10용사가 했던 것처럼 임진
란에 충무공이 왜적을 격멸할
때처럼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의의

사도 청년학생과 애국시민은
이제 미국독립전쟁 1년여 전인
1775년 4월 23일 패트릭 헨리
변호사가“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한 절규와
<Freedom Is Not Free>라는 경구
를 가슴에 안고 聖戰에 나설 때
이다.

칼럼리스트 백승목 기자

길자연 목사가 지난 25일 한기
총 대표회장 명의로 선거공고를
낸 것과 관련 전임 대표회장으로
서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을 맡
은 이광선 목사가 단단히 화가 났
다. 선관위원들이 위원장인 자신
을 배제한 채 선거일정을 정하데
이어 대표회장이 이를 공고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이에 27일
성명서 통해 이번 한기총 대표회
장 선거공고 및 2월 14일 선거실
시가 무효임을 천명했다.
또한 이 성명서를 한기총 대

표회장 길자연 목사와 한기총정
상화비상대책위원장 유중현 목
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최
성준 부장판사 및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
“후보 등록 및 선거 공고, 누구
의 결정이며 누구의 지시인가”
이광선 목사는 성명서에서 먼

저 한기총 집행부와 선관위원들
의 불공정성과 부도덕성에 개탄
을 금치 못했다. 대표회장 추가
후보등록 및 2월 14일 선거 실시
공고가 선관위원장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뜻에 의해 멋대로 이뤄졌
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한기총에서 발표한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후보등록
하고 31일 오전에 심사 후 기호추
첨, 오후에 공청회 한다’는 발표
는 도대체 누구의 결정이며 누구
의 지시인가”라고 물은 후“선거
는 대표회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
니고 선관위원장이 주관하는 것
인데 위원장을 배제한 채 선거관

리위원들의
일 방 적 인
통보 후 선
거 일 정 을
결정한 것
은 특정후
보의 전위
대 역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목사는 이어“설 연휴로 인

해 본인이 지방에 내려온 26일,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와 위원 1명
이 본인 사무실에 예고 없이 찾아
와서 본인이 1월 25일 선거관리위
원회 모임을 약속한 적도 없는데
마치 약속하고 잠적한 양 하여 일
방적으로‘선거를 진행하겠다’는
편지를 본인의 비서에게 전달하
고 돌아가서 바로 한기총에서 선
거일정을 공고했다”며“중립성을
잃은 선거관리위원들의 행태는
위원장이 (회의를)소집하지도 않
았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특히 이 목사는 선거관리위원

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과 관
련“본인과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들의 임기가 1월 말로 끝나므로
우리의 권한이 못 미치는 2월 1일
이후의 선거일정을 진행할 수 없
기에 본인이 소집하지 않은 것”이
라며“앞으로도 본인은 물론 그 누
구도 소집할 수 없으며 본인이 소
집하지 않은 회의 및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옥수수재단 대표 자격으로 교
단 추천받은 홍재철 목사 후보자

격은 무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현

집행부가 총회 및 선거를 강행할
경우, 명백한 불법 사유로 인해
향후 걷잡을 수 없는 혼란 및 법
적 송사에 한기총이 휘말리게 될
것임을 이광선 목사는 경고했다.
이 목사는“한기총 법규(정관)

에 따르면 2월 1일부터는 대표회
장과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 감
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위원, 각 교단 및 단체 파송 총대,
실행위원의 임기도 모두 자동적
으로 끝나게 돼 회의가 진행될 수
없게 된다”며“대표회장의 권한이
없는 2월 14일에 선거를 진행한다
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
로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어“1월 19일 법원

의 가처분 결정내용은 모든 총회
총대 수 약 400명 중 5개 교단 약
100명의 총대의 모든 권한을 정지
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총회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정관개정도 안
되고 대표회장의 선출도 안 된다
고 하였는바 이런 총회에서 다음
대표회장 선출 시까지 대표회장
을 비롯한 모두의 권한을 연장한
다고 한 결의는 불법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말했다.
또한 이 목사는 법원에서 3개

교단과 옥수수재단(대표 홍재철
목사)의 가입도 무효라고 했음에
도 임원회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
하고 당일에 3개 교단과 홍재철
목사의 총대권을 인정한다고 결
의한 것에 대한 불법성과 함께 홍

재철 목사의 후보 자격 결격성도
지적했다.
이 목사는“홍재철 목사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을 당시 옥수수
재단 대표자격으로 추천받은 것
이지 개인이었다면 추천을 신청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면서“이제
법원 판결에 의해 가입 자체가 무
효 됐으므로 2011년 12월에 했던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못 박
았다. 후보가 되려면 개인자격으
로 소속 교단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신속히 대표회장 직무대
행 선임해 주어야”
한기총이 더 이상 불법에 휘말

리지 않고 이전과 같은 정상적 운
영을 할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목사는‘법원에 의한 한기총 대
표회장 직무대행 선임’및‘직무대
행에 의한 선거 진행’을 제안했
다.
그에 앞서 이 목사는“1월 말이

면 임기가 모두 만료되고 임원회
는 당연직 임원인 명예회장들뿐
이므로 2월 1일부터는 명예회장
중에서 임시 임원회장을 선출하
여 임원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는 법원에“2월 1일

부터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
원 등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런 불
법을 방관하지 말고 신속히 대표
회장 대행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
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될 직무대행

에게는“법규에 의거 선거관리위
원 8명과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
인 직전대표회장(길자연 목사)이
모여 선거일정을 다시 공고하고
후보등록을 받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각 교단과 단체로부터는 1
월말로 임기만료 된 총대, 실행위
원 대신 새로운 총대, 실행위원명
단을 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
고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원에서 정해주는 직무대행에

의해 새로 임명되는 선거관리위
원을 향해서는“2월 1일부터 법규
에 의거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
(길자연 목사)이 불법을 저지르려
할지라도 다수결 혹은 2/3(6명)이
상의 결의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
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기총 선관위원장 이광선 목사 화났다
27일, 선거공고의‘불법성’및2월14일선거실시‘무효’밝히는성명발표

이광선 목사
선관위원장

1. 절제를 실천하라. 몸이 나
른해질 정도의 과식을 피
한다. 음식과 사물에 대한
욕심은 건강과 지혜를 빼
앗아간다. 

2.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판
단력이 흐려진다. 

3. 불필요한 대화를 줄여라.
잡담은 사람의 인격을 무
너뜨린다. 

4.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5.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피

하라. 극단적인 것은 송곳
과 같아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 

6. 주위를 항상 청결하게 하
라. 몸, 옷, 집, 사무실 등
을 깨끗하게 하면 마음도
밝아진다. 

7.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
라. 선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8. 자신이 본받을 만한 인물

을 설정하여 이를 본받으
려고 노력하라.훗날 그 사
람과 닮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9. 한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10. 정욕에 빠지지 말라. 많
은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
때문에 인생 전부를 실패
했다. 

= 벤자민 프랭클린 =

성공적 인생을 위한 10가지 생활수칙

●2012년2월7일오전10시~11시, 예배11시~12시50분

●공개강좌학장교수특강2월12일~13일

붉은악령의침공퇴마성전에나설때
애국세력, 일어나 싸워 이길 것인가

앉아서 죽을 것인가 결단할 때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 교
단 총회가 지난 9일 오전 11시에
서울 장지동 임마누엘서울교회
(황상배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
를 갖고 한해에“행복한 목회”로
세계복음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
기로 다짐했다. 총회임원과 전총
회장, 상비부장, 위원회위원장, 전
노회장, 노회임원, 협회기관장, 전
국장로연합회 임원, 전국여전도회

임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하례예배는“살리는 신
학,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서 사
명을 다하고, 행복을 누리는 한해
가 되길 소망하는 자리가 됐다.
총회 부총회장 정학채 목사의

사회로 열린 신년하례예배는 황
상배 목사(임마누엘서울교회)가
인사, 김송수 목사(서기)가 기도,
김효현 목사(부서기)가 성경봉독, 임마누엘교회 찬양단이 찬양, 총

회장 조경삼 목사가“우리는 행
복한 사람”란 주제로 말씀을 전
했다. 이어서 김영수 장로(회계)
가 헌금기도, 나용화 박사(개신대
총장), 최정웅 목사(세계복음화전
도협회 이사장)가 축사, 정해송
목사(총무)가 광고를 하고, 조경
대 목사(개신대 이사장)가 축도
를 했다.
예배 후 이어진 연석회의에서

조경삼 총회장은 현 한기총 상황
을 설명하고 또한 2월 5일 총회
주일 세례헌금에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현 교단 운영과
대외 홍보를 위해 많은 자금이
소요 되는데 각 노회 교회의 협
력 없이는 어렵다 말하고 모두가

참여해 달라고 덧 붙였다.
이어 김동권 목사(전총회장)는

개혁교단에 들어와 느낀 것은 이
제 우린 공유하는 시대에 모두
함께 가는 것이다. 전 교인과 의
논하고 같이 가는 교단이 되어야
한다. 개신대에서 목회자계속교육
에 참여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가 개신대에서 공부를 마치
면 아무도 우리를 이단이라 할
수 없다. 개신대가 이단이 되면
몰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례교인 헌금에
모두 동참하자며 잘 낼 것을 확
신 한다고 덧 붙였다. 이어서 정
인금 목사(전총회장)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쳤다. 

2012년2월1일수요일(제50호)12 종 합

피종진 목사

국제총회선교신학(학장 피종진 목사) ☎(031)968-9191
광주 창대교회(이정춘 목사) ☎(031)764-4409
주최: (재)대한민국경찰복음화협의회
부천 찬양하는교회(박종주 목사) ☎(032)611-8574
서산 임마누엘수양관(원장 고사라 목사) ☎(041)664-7720
제168차 해외성회(168th Overseas Assembly)
미국(U.S.A) 남가주 목사연합세미나(대회장: 김영대 목사)
주최: 남가주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 ☎(714)392-9576
미국(U.S.A) 텍사스제일교회(유호인 목사) ☎(956)451-7768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02)2067-4500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주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장소: 오산성은동산(원장 장재효 목사) ☎(031)611-3397
일산 예수생명교회(유하연 목사) ☎ 010-3042-3435
서울 잠실양문교회(서성범 목사) ☎(02)424-8181
서울 연동교회(이성희 목사) ☎(02)763-7244
주최: 세계복음화부흥협의회(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서울 비전교회(윤여제 목사) ☎ 010-2292-1006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3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실천목회연구원☎(02)2067-4511
국제총회선교신학(학장 피종진 목사, 이사장 박명순 목사) ☎(031)968-9191
서울 한사랑교회(정병태 목사) ☎ 011-347-3390
김해 주안교회(정상은 목사) ☎(055)336-2744
주최: 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종인 목사)
구미 밝은빛교회(이철영 목사) ☎(054)442-1793

2(목) 오후
2(목) 저녁

3(금)~ 5(주일) 
6(월) 오전

7(화)~10(금) 

10(금)~12(주)
16(목) 오전
16(목) 오후

16(목)~17(금)
19(주)~22(수)
20(월) 오후

21(화) 오후
22(수) 오전
24(금) 오전
25(토) 오후
26(주일) 오후
26(주일) 저녁

27(월)~29(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남서울중앙교회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피종진목사2월국내·외성회일정

대한예수
교장로회(합
동보수)총회
는 지난 1월
12일(목)오
전11시 서울
서초구 방배
4동 영광교
회(원로 최
광재 목사,

담임 최 현 목사)에서 2012년 신
년하례회를 가졌다. 

부총회장 유택열 목사 진행으
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이광훈
목사(부총회장) 가 기도를, 아대성
목사(부회록서기)의 성경봉독(요
한복음 2:13~16절)후 영광교회 찬
양대의 특별찬양이 드려지고, 총회
장 황덕광 목사는“교회를 세우자”
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1.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부노회장 최은수 목사, 2.총회
와 노회를 위하여 평서노회장 최
병수 목사, 3.총회신학연구원을
위하여 부산노회장 김성호 목사
의 특별기도가 있었으며, 회계 오

요환 목사의 헌금기도가 있었다.
이어서 황 총회장의 신년사가 있
은 후 증경총회장 정재규 목사의
축사, 총회신학연구원장 강정보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교단 원로
목사들에게 새해 선물을 증정했
으며, 신년축하 케익절단식을 가
졌다. 이어 총무 이영욱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증경총회장 이광
일 목사 축도로 2012년 신년하례
회를 마쳤다.    
이날 총회장 황덕광 목사는 설

교에서“교회와 공동체는 교회를
섬기며 보살피는 지도자요 궁극
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
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
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
이 필요다고 했다. 
1.교회는 근본적으로 잘 세워져

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반석위에 교회가 세
워진다는 것과 날마다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  
2. 교회는 주님이 값을 지불하시

고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아

들 독생자를 부르셔서 보혈의 피
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보혈의
언약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마
21:28절에서“이것은 죄 사함을 얻
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
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라”눅22:20절“이 잔은 내 피로 세
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
여 붓는 것이라”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음을 전하고
3. 교회는 생명의 표적이 나타

나야 하고, 4. 교회의 진정 표적은

진정한 사랑의 수고이며, 5. 교회
의 목적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으며, 십자가의
중심에서 살아가셨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피가 그의 전부였
다고 했다. 아울러 신년하례회를
통해 2012년에는 잃은 자들을 찾
아가서 다시 회복하여 함께 우리
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했다.   

지저스타임즈(대표이사 정
기남 목사)는 2012 신년하례
및 1차 이사회를 서울 노원
구 상계1동 1265번지 예복교
회(담임 소진우 목사)에서
가졌다.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인천

지사장)의 인도로 1부 신년감
사예배가 시작되어 상임이사
이재갑 목사(웨신총회 부총회
장)가 기도를, 운영이사 강신
숙 목사(기독연예인부흥사협
의회 대표회장)의 특별찬양이
드려지고, 사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는“그래도”라는 제
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사장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의 인사의 말
씀이 있었으며, 대표이사 정기
남 목사는 신흥대학 교수이며
하조대소풍, 평창올림피아리
조트호텔 대표 송광우 장로,
(주)전진유통(발표흑홍삼 자
사민)운영이사 신문규 목사,
밥사랑열린공동체 대표 박희
돈 목사, 기독시민운동중협의
회, 국제사랑선교회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
(고문), 다움
스피치센터 대
표 전아 목사,
칼럼리스트 이
준철 목사 등
을 소개했다. 
그 외 전국

지사장과 직
원, 이사장, 사
장, 고문, 상임
이사, 운영이사를 각각 소개하
고, 김남수 목사, 이해숙 목사,
윤순희 목사, 박준민 장로, 정
은섭 목사, 배문자 목사를 운
영이사로, 밥사랑열린공동체
대표 박희돈 목사를 상임이사
로, 선교/문화부기자로 김애림
자매를 사령하는 등 화기애애
한 자리가 되었다. 
이어진 특별기도에서는 신

문방송사와, 13개국 해외지
사, 전국20개 지사를 위한 합
심기도와 운영이사 강정자 목
사(벧엘교회)가 기도가 있었
다. 이어 부이사장 정대성 목
사(온누리찬양교회)축도로 마

쳤다. 
한편 중부지사장 박양우 목

사 기도로 시작된 2012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정기환 목
사는 구정기간 해외선교 중
일정을 앞 당겨 귀국하여 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올 한해
신문사와 인터넷방송을 통해
문서선교에 힘써 기도하며 후
원으로 신문방송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힘쓰자고 했다. 아
울러 제2차 이사회는 대구지
사장 박수영 목사 주최로 3월
22일(목)~ 23일(금) 1박 2일
간 있게 된다.

한국경목총회 신년하례회예배
가 지난 2012년 1월 9일 오전 10
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494번지 하나님이 디자인
하신교회에서 드려졌다. 
사무총장 홍항표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총회장 허식
목사가 신년사를 전했으며, 부회
장 유철규 목사가 기도했다. 이
어 김창용 목사(하나님이 디자
인하신교회 담임)는 이사야 61
장 1~6절 말씀을 주제로“왕 같
은 제사장”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한국경목과 경찰선교를

위해 박양우 목사(세계평화군단

사관학교 대전지부장)가 기도를
하고, 부회장 이정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예장합동보수(망원) 2012신년하례회 가져

총회장 황덕광 목사

“화합과 일치, 소통과 공유로 나가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세계복음화 주도적 역할 다짐”

한국경목총회 신년하례예배 드려

지저스타임즈 2012신년하례 및 이사회 열어
운영이사 6명, 상임이사 1명, 문화선교부 기자 1명 사령

소진우 목사 2010년-2012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극동방송칼럼리스트
·백석TV칼럼리스트
·지저스타임즈 사장
·CTS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8월

2-5     수도산기도원(이영이 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9~12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6~18   경성교회(이정근 목사)  
23~25  진접오남지역 연합성회(이원경 회장)
26       양평금식기도원(엄기호 원장)
26~27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0~9.1 푸른초장교회(김홍렬 목사)

2010년 9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6~8     퇴계원장로교회(김동권)
13~16 교단총회
15       정동교회(백현기 목사)
20~24 인도선교집회(벵갈로)
26~28 성산성결교회(안성기 목사)

2011년 9월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5~9 온누리복음화협의회(엄기호 총재)
12~15 몽골 할렐루야 교회(전 용 목사)
18             성인교회(이현국 목사)
19~22 교단총회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6~28 성은교회(지동수 목사)

봄철축복대심방

2010년 10월

3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4~6     서북교회(배경락 목사) 
8 한얼산 기도원(이영금원장)
11~12 정기노회
12~14 주영광교회(김상옥 목사 )
16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17~20 동서울 성현교회(라계동 목사)
22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4 주님의 교회(양한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5~27 초대교회(이종화 목사)
28일 찬양이넘치는 교회

(김향주 목사)

2010년 11월

1~3     신천장로교회(강형규 목사) 
8~10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15~17 수원평안교회(김완구 목사)
22~24 평강교회(김기정 목사)
26 소망기도원 (연인애)

임마누엘수양관 (이수영 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9~2    00선교지방문

2011년 3월

7~10    성석교회(편재영 목사)
13~16    월계성도교회(김봉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1      온누리교회(조민환 목사)

2011년 2월

31~4    캄보디아 선교대성회
6       효창중앙교회(최복태 목사)
7~9     술산반석교회(김형진 목사)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   한강중앙교회(최창규 목사)
21~23   미수교회(전웅구 목사)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7~3/2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1월

1/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5     동탄사랑의교회(이주훈 목사)
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감리교단 제직세미나
16~19   성마을교회(권동희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010년 12월

3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6~8   예수비전교회(김승엽 목사)  
13~15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24 00선교지방문
2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7~29 논곡제일교회(소돈영 목사)

2011년 7월
4~6     새영교회(이영근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3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5~27 원주벧엘교회(김경호 목사)

2011년 4월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9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12  정기노회
12~14  장선교회(이광규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8~20  내곡교회(함형민 목사)
25~27  신갈장로교회(이광수 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서지방여전도연합성회
9~1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24~25 남양주기독교연합성회(회장 이정근 목사)
31~6.3 선교지방문(노회선교위원회)

2011년 6월

6~8 소망큰교회(이용찬 목사)
13~17 선교지 방문
17(금)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0~22 생명나무교회(성낙근 목사)
26~7.2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11월

3 베데스다기도원 (허영혜 원장)
7~9 반석교회(이종현 목사)
14~16 주안성결교회(진영학 목사)
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1~24 주님의교회(김연경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0 서광교회(김창수 목사)

2011년 8월

1~4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5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5~18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2~25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3 오산리 금식기도원
29~9/1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2011년 10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5 양주 비젼교회(김학현 목사)
10~12 진건, 퇴계원기독교연합성회

(박건익 회장)
1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7~19 은천교회(허세동 목사)
23~2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7 오산리 금식기도원
28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1~11/2 광능래교회(김상용 목사)

2011년 12월

5~7 성광교회(유인덕 목사)
8 성산수양관(윤호균 목사)
12~16 인도 선교 집회
19~22 소망영성원(연인애 원장)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6~28 반석중앙교회(이명구 목사)

2012년 1월
6            오산리 금식기도원
2~4        천성교회 (김 영 목사)
9~12      도곡산기도원(양애자 원장)
16~18    신광교회(정규호 목사)
23~26    광은기도원(김한대 원장)
30~2/1   흰돌교회(송우종 목사)

2012년 2월

2            양평 기독교연합회 연합성회
6~8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 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 목사)
27~29    선한이웃교회(정은호 목사)


